
부유층은 올해 코로나19 팬데

믹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부유해

진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

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에서 21만명이 넘는 사망자

를 낸 코로나19는 유색인종과 고

령층, 여성,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블룸버그 빌리어네어 인덱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50

명의 재산은 올해 초보다 339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2조 달러 수

준이다.

연준 자료에 따르면 이는 미국 

인구의 절반인 하위 1억6500만

명이 소유한 자산 2조80억 달러

와 비슷하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위 

1%의 자산은 총 34조2000억 달

러로, 미국 가계자산의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한 

주식과 뮤츄얼펀드 등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부유층과 기업들은 트럼프 정

부가 2017년에 단행한 막대한 감

세 혜택을 받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전

미실물경제협회(National Asso-

ciation for Business Econom-

ics) 연설에서 ″유색인종 커뮤니

티에 대한 코로나19의 불균형한 

영향,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된 격

리 기간 동안의 보육과 원격수업

의 부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

믹은 부의 불평등과 경제적 이동 

가능성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라

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부자들

은 더 부유해졌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50명의 자산이 올해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소유한 자산이 미국 인구의 절반

인 하위 1억6500만명의 자산을 모두 합한 것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른 결과다(The richest got 

even richer this year while the poorest struggled even more).

허핑턴포스트, 50명 대 1억6500만명...미국 빈부격차 통계 보도

펜데믹 상황에도 부자들은 더 부유

미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및 핵심 경합주(swing states) 여론조사에서 우위

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세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가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ABC방송이 운영하는 선거 예측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잇’

은 현재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87%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선거 예측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의 확률은 85.9%

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현재 내놓은 바이든 당선 확률은 

91%다. 이들 수치는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가능성

이 여전히 약 10% 정도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은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기독교계 출판업체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약 61%로 바이든 후

보를 찍겠다는 비율(약 29%)보다 월등히 높았다. 복음주의 개

신교인 중 기타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은 약 2%였고 아직 결정

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약 8%로 조사됐다(Most Evangelicals 

Choose Trump Over Biden, But Clear Divides Exist). 그러나 

인종별로는 심각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때마다 막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복음

주의 기독교인(Evangelical 

Christian)’이 주목받고 있다. 미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보

수 성향을 보여왔고, 강한 조직

력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일반 

유권자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대선 같은 대형 정치 

행사를 낙태 및 동성애 반대, 작

은 정부, 총기 자유화 등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

로 여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2004년 대선과 2016년 대선에

서 모두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79%)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81%)에게 몰표

를 던져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이 지난달 18일 루스 베이더 긴

즈버그 대법관 사후 불과 8일 

만에 낙태 반대론자인 보수 성

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한 것도 핵심 지

지층인 이들의 지지가 재선에 

필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25.4%가 복음주의자

다. 올해 미 인구통계국이 발표

한 전체 인구 3억3354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8472만 명이 

복음주의자로 추정된다는 뜻이

다. 인종별로는 백인(76%)이 가

장 많고 히스패닉(11%), 흑인

(6%) 등이 뒤를 잇는다. 연령대

는 30-49세(33%), 50-64세

(29%), 65세 이상(20%), 18-29

세(17%) 등으로 중장년층이 대

다수다. 성별은 여성(55%)이 남

성(45%)보다 더 많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

하(43%) 및 대학교육 일부 경험

(35%)이 78%

를 차지하고 있

다. 또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보

수(55%)라고 

여기는 사람이 

진보(13%)라고 

답한 사람보다 

많다. 이들은 낙

태와 동성결혼

을 반대하며 사

형제, 총기 보

유,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 

감세, 가정의 가

치 등을 중시한

다. 라이프웨이

의 올해 3월 여

론조사에서 복

음 주 의 자 의 

73%가 “성(性) 정체성은 선택

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복음주의자들은 대선 때마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2016

년 대선 당시 복음주의자의 투

표율은 61%로 전체 유권자

(55.7%)보다 높았고 무신론자

(40%)와는 21%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들이 투표에 적극적인 이유

는 낙태 등 보수와 진보 사이에

서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

안에 대해 여론 우위를 확보하

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

해 자신들의 이념을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고, 또 그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많이 

지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 결혼

했고, 여러 차례 성추문에 휩싸

였다. 이상적 가정을 꿈꾸는 복

음주의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법한 정치인인데도 왜 몰표를 

받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생

활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가 

2017년 집권 이후 줄곧 반낙태, 

반이민 정책을 펴며 복음주의

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구현

했다는 점을 높이 산다는 평가

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3명

의 대법관을 지명했다. 집권한 

지 석 달 만인 2017년 4월 닐 고

서치, 2018년 10월 브렛 캐버노, 

지난달 배럿을 골랐다. 각각 지

명 당시 나이는 50세, 53세, 48

세에 불과해 60대 이상이 많았

던 전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

과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 세 사

람은 모두 보수 성향이 강하며 

낙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

고 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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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 바른 진리와 정
의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
운데서도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4, 15절

복음주의적 크리스천, 2020대선 변수 될까?
Lifeway Research,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바이든 후보의 2배 설문 결과 보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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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교회는 단순

히 현장예배를 스트리밍하

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는 화면을 

더욱 가깝게 잡을 필요가 있

다. 예배시간은 더욱 짧으며, 

설교는 45분이 아닌 20-30

분에 가깝다. 설교가 거실에 

있는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

기 때문에 목회자는 카메라

에 얼굴을 바짝 대고 말해야 

한다. 넓은 공간에 있는 사람

들을 향해 말하는 것과 작은 

화면을 향해 말하는 것은 하

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예배하기 위

해 다시 모이기 전까지 온라

인상에서 교회를 구현해 나

가는 일을 잘 해왔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예배하러 돌아오니, 그 숫자

가 회중전체 중에 극히 일부

일지라도, 온라인상에서 예

배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모인 소수를 향해서만 말씀

을 전하려는 유혹이 불쑥 엄

습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다. 목회자가 예배실에 모

인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없

고, 동시에 집에서 화면을 통

해 예배하는 다수의 회중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3-40년 전, 

교회들이 전통적인 예배에서 

현대적인 예배로 전환하던 시

기가 생각난다. 당시 많은 교

회들이 변화를 즉각적으로 수

용하지 못했었다. 현실적으

로, 그 일로 교회 내의 핵심멤

버들이 소외를 느끼게 되면, 

헌금이 줄어들고 목회자는 해

고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교

회는 전통예배와 현대예배를 

따로 따로 병행했다.

몇몇은 “블랜디드(혼합)” 

예배를 시도했지만, 스튜어

트 브리스코(Stuart Bris-

coe)는 “컨템포러리(현대적

인 것)와 트레디셔날(전통적

인 것)을 섞으면 컨템티블(경

멸스러운 것)로 끝나지요!”

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은가.

현장예배를 단순히 스트리

밍 하는 작업만 한다면 경멸

스러운 결과를 맞을 수 있다. 

현장에 직접 모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카메라만 바라보

고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

은 TV에 나오는 설교자를 보

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

지만 모여 있는 회중을 향해

서만 말씀을 전하고 온라인

상의 회중을 무시한다면, 결

국 그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나는 교회가 두 가지 예배

스타일을 다 채택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믿는다. 

바로, 현장예배와 온라인예

배다. 현장예배는 스트리밍 

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장에 

직접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들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이

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온라

인사역은 그저 “색다른 것”

이었다. 하지만 2020년을 맞

이하면서 온라인사역은 “필

수적인 것”이 돼버렸다. 지

난 몇 달 동안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정상화가 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붙여놓는 반창고 

정도로 간주했다. 하지만 지

금 우리는 이 시기가 언제 끝

나고 정상화가 될지, 또한 무

엇이 정상화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물론 온라인상에

서 더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

다는 사실에는 위안이 된다. 

통계를 살펴보면 이것이 확

연히 드러난다.

교회는 온라인상의 회중과 

어떻게 연결/소통하고 있는

가? 그들에게 어떠한 다음 단

계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

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

가? 매 주말이 되면 방문하

는 사람들을 환영해야 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그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

고 나서 현장예배를 찾아오

는 방문자들을 대하듯 그들

에게 그 다음 단계들을 밟을 

수 있도록 도전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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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교회는 더 이상 임시방편 아닌 ‘교회’
Churchleaders.com, 소그룹 전략/영성형성 전문가 알렌 화이트, 온라인교회 활성화 노하우 제시

영상 스트리밍이 온라인 교회개념과 동일하지 않은 이유: 

온라인상의 교회는 카메라에 직접 대고 말하는 것이다. 온라

인상의 교회는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성

장하고 있는 온라인 회중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

이다. 영상을 스트리밍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다. 영상이 스

트리밍(실시간 또는 녹화) 되는 동안 시청자는 참가자가 아닌 

관찰자가 된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는 3-4년 정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문제를 제대

로 파악해야 한다. 물론 정상화라는 것이 애초에 가능하다면 

말이다.

최근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교

회 성도들 중 약 30%가 현장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반면, 온

라인상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현저히 더 많다. 실제

로 대부분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보다 온

라인상에서 출석하는 숫자가 더욱 높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어제 나와 이야기를 나눴던 한 목회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550명이 예배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200명 

정도가 현장에서 예배하고, 1,600명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예

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이러한 온라인 

회중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Streaming Video Is NOT 

the Same as Church Online)?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수업 시간에 이슬람을 

풍자한 만평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했던 교사가 참수되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18세에 불과한 

범인은 뒤쫓던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

다고 한다. 프랑스 내의 주류 사회와 

이슬람교도들의 갈등이 극명하게 표

출된 사건이다. 교사의 처참한 죽음 앞

에 수많은 교사들과 시민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도 한다. 오래전 상영

되었던 영화가 있다. “죽은 시인의 사

회”라는 영화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과 

그들의 가르치는 교사 존 키딩의 이야기가 흥미진지하게 그리고 많

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펼쳐진다. 무엇인가에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는 학생들. 제대로 숨도 못 쉴 것 같은 압박 속에서 불투명한 미

래에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사물을 

다르게 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사는 것을 가르치려했던 

키딩은 결국 교단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를 떠나보내는 학생들은 

늘 그 아래 앉아만 있던 책상 위에 올라서서 다르게 보는 삶을 다짐

하는 모습을 선생님에게 보인다. 

교사의 길은 쉽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사명감이 없이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다. 지식만 가르치는 일만이 교사의 일일 수는 없고 

분명한 기준과 올바른 가치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이

다. 그런 소신으로 걷는 교사의 길 앞에는 숱한 어려움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소명의 확신이 그 어려움 중의 하나

이며 학생들의 태도와 그들과의 관계, 부모들의 바람직한 바람이나 

어이없는 요구, 몸담고 있는 학교 지도부의 권위와 사회의 여러 통

념,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성향 등등이 크고 작은 난제들이다. 어떻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을 품고 가다가 때로는 

희생도 당해야하는 모든 시대에서 교사들은 진정한 영웅들이다. 그

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 인류의 발전을 논할 수 없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도 그 열매는 보지 못하고 암살당한 아브라

함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며 우러트 휘트만이 쓴 시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인용되었다. “O Captain! my Captain! our fearful trip is 

done; The ship has weather'd every rack, the prize we sought is 

won; The port is near, the bells I hear, the people all 

exulting..../오 캡틴! 나의 캡틴이여! 우리의 두려운 항해는 끝났습

니다. 배는 모든 역경을 헤쳐왔고, 우리가 찾았던 보물을 얻었습니

다. 항구가 가깝습니다. 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

니다....” 이 시에 따르면 그 배의 함장은 놀라운 일을 성취하였다. 그

가 이룬 놀라운 업적에 기뻐하고 함장의 귀환을 축하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그 배에는 함장이 죽어 누워 있다. 함장이여 일

어나 저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을 보라고 선원들은 함장을 깨우고 

있다.

우리 앞의 캡틴들은 어려운 풍랑을 헤치며 위대한 일을 이루고 

떠났다.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다. 이젠 우리 몫이다. 우리 앞에도 여

전히 센 풍랑이 불어온다. 이 높은 파고를 어떻게 헤치고 나갈 것인

지 두렵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를 지켜보았던 사람

들이 우리 각자들을 향해 과연 “O Captain! my Captain!”이라고 불

러줄까. 

발행인 칼럼

O Captain! my Captain!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가주 장의사 직원 구함

562)622-9393

1. 안수받은 목사님1명과 사무실 여직원
2. 한국어,영어 능통하신분
3. 컴퓨터 하실수 있는분

펜데믹 끝나도 온라인예배 계속...현장예배와 다른 설교 방식 필요
회중과 온라인 연결/소통방법 시도...소그룹, 양육, 헌금, 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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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 교육을 온라인

화 시켜라. 출석하지 못하

는 것에 대한 변명을 더 이

상 늘어놓지 않도록 말이

다. 새가족 교육이 온라인

화 되면 사람들은 일주일 

168시간 내내 언제든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과

정도 온라인화 해라. 예를 

들어 새들백교회(Saddle-

back Church)의 경우는 

얼마전 40년 동안 현장중

심으로만 진행되던 양 과

정인 ‘CLASS 101-401’

을 온라인화 하기도 했다

(2020년 8월30일을 기점

으로 온라인화 된 CLASS 

101을 통해 600명의 새가

족 등록 마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가? 다음 단계들을 어

떻게 제공하고 있는가? 온

라인상의 교회는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교회’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소

그룹이 필요하다

콘텐츠의 중요성도 무

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

은 대화와 공동체도 필요

로 한다. 모임들이 현장에

서 이뤄지든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든 교회 교인으로 

이뤄지든 한 번도 만난 적

이 없는 사람들로 이뤄지

든, 그곳에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온라인 모임을 위해 미

리 신청을 받지 말자. 그

런 방식은 사람들을 소리 

없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

다. 대신에 그들이 익숙한 

플랫폼에서 아는 사람들

을 만나도록 초대하자. 새

로 만들어지는 그룹들에게 

나의 저서 “온라인상에서 

소그룹 인도하기(Leading 

Online Small Groups)”를 

제공하면, 모임을 시작하

거나 기존에 있던 모임들

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온

라인 소그룹이 있는 교회

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

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돌

보고 봉사할 기회가 필요

하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 사람

들에게는 발산할 통로가 필

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으로 인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일삼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집에서 지내

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고

립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 혼자서 

지내며 오로

지 자기 자신

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 해 전 

한 저명한 정

신과 의사 칼 

메닝거(Karl 

Menninger) 박사는 한 

컨퍼런스에서 청중 가운

데 있던 어떤 사람으로부

터 질문을 받았다. “누군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

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하

는 것이 좋을까요?” 청중

은 메닝거 박사가 즉각적

이고 강렬한 심리치료를 

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신에 메닝거 박사는 대

답했다. “나는 그들에게 선

로의 반대편으로 가서 어

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때

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건강에 좋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

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지역사회에는 일

손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은 음식

을, 부모들은 보육을 필요

로 한다. 사람들은 누군가

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

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당신의 온라인 회중으

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위

해 봉사하는 일에 교회와 

함께 참여하도록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채

울 수 있도록 격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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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직인 미 대법관의 

특성을 이용해 본인이 대

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수십 년간 대법원의 보수

화를 이끌 인물을 앉혔다

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정치성향과 그간 

투표이력을 감안할 때 복

음주의자들이 올해 대선에

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

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

망이 나온다. 퓨리서치센

터는 “올해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의 82%가 트럼

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

으로 점쳤다.

다만 이들의 몰표가 

2004년과 2016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선 승자 결

정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관

측이 있다. 우선 4년 전 대

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

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격

차보다 현재 조 바이든 민

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더 크다.

독실한 가톨릭임을 강조

하는 바이든 후보가 다른 

민주당 정치인보다는 낙태 

찬성에 소극적이며 가정의 

가치를 중시해 복음주의자

의 적대감이 덜하다는 점

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최근 실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비율

이 조 바이든 후보 지지 비

율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약 61%로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약 29%)보

다 월등히 높았다. 복음주

의 개신교인 중 기타 후보

를 찍겠다는 비율은 약 2%

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

다는 비율은 약 8%로 조사

됐다.

복음주의 개신교인 10명 

중 9명은 이미 유권자 등록

을 마친 상태로 올해 높은 

투표 참여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종별 후보 지지

율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

지층인 백인 복음주의 개

신교인 중 트럼프 대통령

을 찍겠다는 비율은 약 

73%로 바이든 후보 지지

율인 약 18%보다 압도적

으로 높았다.

기타 인종 복음주의 개

신교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비율

이 약 58%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인 약 32%를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흑인 복

음주의 개신교인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약 19%

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인 

약 69%를 크게 밑도는 것

으로 조사됐다.

4년 전의 경우 지지 후보

를 정하지 못한 백인 유권

자들이 비교적 많았던 반

면 올해 대선에서는 뚜렷

한 지지 성향을 보인 비율

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

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가 경쟁했던 2016년 대선 

직전 백인 복음주의 개신

교인의 트럼프 대통령 지

지율은 약 65% 지금보다 

낮았던 반면 민주당 후보

인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

는 비율은 당시 약 10%에

서 약 18%로 높아졌다.

인종별 기독교인 중에서

는 백인 기독교인의 트럼

프 대통령 지지율이 약 

59%로 바이든 후보(약

30%)를 여전히 2배 가까이 

앞섰지만 흑인 기독교인의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약 

86%로 트럼프 대통령 지

지율(약 9%)보다 압도적으

로 높았다. 또 히스패닉 기

독교인과 기타 인종 기독

교인의 바이든 후보 지지

율 역시 각각 약 58%와 약 

49%로 트럼프 대통령 지

지율(각각 약 36%, 약 

36%)을 웃돌았다.

한편 대선 관련 이슈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유

권자 중 대부분이 경제 여

건 개선(약72%), 코로나19 

확산방지(약58%), 국가안

전(약55%) 등을 주요 관심 

이슈로 꼽았다. 이 밖에도 

인종 불평등(약49%), 이민

정책(약48%), 후보 개인성

향(약48%) 등도 이번 선거

와 관련,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조사됐다.

시론

코로나바이러스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전체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펜데믹의 방역을 빌미로 현재 각 

국가의 집권세력이 장악한 권력을 활용하여 초 헌법적인 수준

으로 개인의 자유와 심지어 성역시 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까

지 억제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이 전체주의는 국

가의 권력을 강화시킨다. 이미 지난 날 구소련을 필두로 한 동

구 공산권과 제3세계의 저개발 국가를 통치하는 독재정권에

서 이 전체주의 권력의 폐단이 입증된바가 있다. 이제 이것이 

역사의 뒤안길로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 이것이 다시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위

험성을 경고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번 코로나 펜데믹 방역을 빌미로 막강한 국가 권력 행사

를 맛본 집권세력은 인간의 속성과 권력의 속성상 그 마력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그들은 일

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세워 자신들이 누리는 국가 권력을 합리화하고 고착화시

키려하기 때문이며 오늘날 전체주의 경향으로 흐르는 세계의 조류를 인식한 학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세계와 자국의 미래를 매우 불안해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

들이 이 전체주의 흐름을 어떻게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이 주

신 개인의 인권과 그 자유 및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한

다. 정치적 죄파들이 추구하는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가장 강력한 도전세력은 기독교이기 때

문에 이 둘은 서로 공존하거나 양립할 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체제가 종교를 아편으로 낙인

찍고 특히 기독교를 말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현재 사회주의 공산체제를 주

창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북한이 그들의 공산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겉으로는 종

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거나 그

들의 정치체제에 맞는 가짜 기독교를 세우는 정책을 펴고 있음은 이를 더욱 입증해주고 있

다. 

물론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가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

나 그들이 장악한 권력을 내놓지 않고 장기집권을 꾀하면서 그들의 권력욕에 반하는 가

장 대표적인 세력인 기독교를 말살하거나 변형시키는데 그 공동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

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권한 현 한국 집권세력이 전체

주의 체제를 서서히 굳혀가면서 교회에 가하는 압박은 이를 잘 암시해주는 예가 될 것이

다. 그들에게는 국민 모두가 아니라 자기편 국민만 보이고, 정의와 공정은 자기들의 이익

에 합치하는 한 정의와 공정이 있을 뿐이다. 더 이상 헌법정신에 따른 정의와 공정은 기대

하기 어렵고, 과거 독재정권보다 더 지독한 독재정치를 한다.   

지혜로운 삶이란 문제를 미리 알고 그 대비책을 세워 이를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미연

에 해결해 버리는 삶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들 앞으로 성큼 성

큼 다가오는 전체주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들이 미연에 방지하여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면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까? 각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계관

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삶을 각 자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 및 직장과 사회

에서 실천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가정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으로, 직장과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

가 성경과 일치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고 지키면서 자기 목소리와 자기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모두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

와 성도의 고유한 정체성을 일반화시키거나 아예 무늬만 기독교이지 일반 세상의 여늬 

종교와 문화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실제적으로 주일 교회당 모

임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주일 이외의 다른 6일의 실제 생활영역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이

들은 다른 비 성도들과의 차별화를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마치 교회

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인양 오인하게 만드는 전체주의 지향 세력들의 정책과 선전 및 

선동에 굴복한 수없이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

에 교회와 성도들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소리가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들려진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도도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전

체주의 물결과 그 세력을 막아낼 수 없다. 예술인이나 요식업 종사자, 기타 많은 사업가들

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자기 색깔과 목소리를 내면서 모

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하나님나라 확장에 

힘차게 동참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가? 전체주의가 국가를 삼켜 이러한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한 자기 가치를 지키고 그 목소리를 힘차게 외쳐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좌파 전체주의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이를 목회자에게만 맡기고 의존

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힘차게 일어나서 사회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사회를 하나님나라로 변화시키는데 모든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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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교회와 성도여,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내자

복음주의적 크리스천, 2020대선 변수 될까?

온라인상의 교회는 더 이상 임시방편 아닌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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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시대를 AC와 BC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After 

Corona, Before Corona, 나아

가 WC까지도 말하게 되었습

니다. With Corona. 갑작스럽

게 찾아온 코로나19으로 인해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두

려움과 혼돈의 시대를 살게 되

었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잘 헤쳐갈 수 있을까? 라는 것

이 우리 모두의 집중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

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

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즉 요즘 같은 

팬데믹의 혼란을 잘 헤쳐가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신 차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림’이란 자

기정체성 확립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

면 부모들이 자기정체성을 잃

어버렸을 때입니다. 학교나 기

관들 역시도 마찬가지요, 나라

와 민족역시 각 요소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기들

의 본문과 정체성을 잃어버렸

을 때 큰 수렁으로 빠지게 되

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교

회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진단

합니다. 쉽지 않은 대면예배모

임, 교회의 사역정지, 성도들

의 믿음약화, 헌금 감소와 운

영, 무엇보다 사회 속에서의 

역할의 한계, 미래의 불투명성 

등 혼란스러움이 계속 가중되

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크리츠천과 교회

공동체는 더욱 자기정체성을 

찾아서 견고히 사명을 감당해 

가야할 줄 압니다. 그런 측면

에서 우리는 자기정체성을 확

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대안은 먼저 “나는 

누구인가?(Who Am I?)”라는 

질문과 거기에 맞는 대답을 찾

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복

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주는 목회서신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이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놓은 에

베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

던 때였습니다. 에베소지역은 

아데미 신전과 신상을 비롯하

여,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도시

요, 환락적이고, 쾌락적인 도

시였습니다. 세속적인 사상이 

팽배한 곳에서 교회를 지켜가

야 하고, 지속적으로 몰려오는 

영적장애들을 헤쳐 가며 성도

들의 신앙을 성장시켜가야 함

은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누구

보다 잘 파악하고 있던 바울

은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와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찾아줌으로 더욱 강

하게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본문은 질문형식으로 씌여져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용 속에는 (사역자로

서,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누

구인가?’ 라는 질문과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딤후2:1)“내 아들아 그러므

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강

하고’ 라는 말은 역으로 생각

하면 여전히 약한 자임을 내

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는 젊지만 영성이 깊은 사역

자였습니다. 당시 에베소교회

를 지도할 만큼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은 디모데 자신이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도록 만듭

니다. 나는 누누인가? 약한 존

재이다’라는 자기정체성을 확

립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서 바울은 답을 찾아갑니다. 

약한 존재이기에 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며, 그 도

움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찾아

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 갖고는 역부족인 환경

이 닥쳐오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고, 

내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세상으로부터 몰

려올 때, 그것을 영적으로 극

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그리스도의 은

혜가 주어질 때 강해질 수 있

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사도바울 자신의 실존적인 경

험을 갖고 또한, 현실적인 적

용을 하면서 준 노하우였습니

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

상 속에서 매일매일 사명을 감

당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역

부족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

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예수 안

에 있는 은혜요, 그분의 능력

이라는 사실입니다. 빌4:13에

서 바울은 네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

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

에서 지금은 더욱 은혜를 사모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

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복음의 유통자입니다. 

(딤후2:2)“또 네가 많은 증

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

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

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디

모데가 복음을 먼저 듣고 배우

고 깨우침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복음을 전수

해주어야 할 사명자라는 것입

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복음

의 온전한 유통자이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렵고 혼란

스러울수록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사역들이 필요한 것입니

다. 특별히 복음으로 강한 일

꾼들을 세워가는 것은 더욱 절

실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

다. 

팬데믹 시대에 주변으로부

터 자주 듣는 이야기는 “힘들

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안 되

서, 일자리가 없어서, 돈 벌 길

이 사라져서 힘들다고 소리칩

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너무도 바쁘고, 수입이 예전보

다 훨씬 많아졌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입니다. 

특별히 인터넷 유통업체들은 

전보다 더욱 많은 매출을 올렸

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

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정체성

과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할 

힌트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인 유통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시대는 심령 밭이 복

음을 유통시키기에 더욱 잘 준

비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

다. 어디선가 소망의 빛과 생

명의 빛을 얻고 싶은 것이 위

기시대의 심령들이기 때문입

니다. 지난 9월 달에 대뉴욕지

구한인교회협의회에서는 할

렐루야 대뉴욕복음화 대회를 

치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

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일

부여론도 있었지만, 이런 시대

일수록 더욱 원색적인 복음, 

더욱 강력한 복음이 전달되어

야겠다고 확신하여 대회를 오

픈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결과는 놀라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감동과 

눈물이 충만했고, 비대면으로

는 유례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후에도 계속 용기와 소망을 주

고 있습니다. 장학생 30명과 

선교사들을 후원을 하게 되었

고, 미주에 차세대 살리기 운

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

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

구인가? 이 시대를 깨우는 복

음의 유통자로서 세상을 변화

시키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

망합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

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딤후2:3)“너는 그리스도 예

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정

체성을 확립해 주고자 군사라

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적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전투가 존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엡2:2)“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벧전 5:8-9)“근신하라 깨

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

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

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

는 세상은 환경, 사상, 정치, 경

제, 코로나19 등 수많은 통로

를 통해서 성경적인 신앙과 가

치관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

니다. 특히, 차세대 교육에 있

어서 동성애를 비롯한, 도덕적

인 타락을 조장하는 흐름이 만

연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LA쪽에서는 코로나 때 학생들

의 성적인 건강을 위해 5가지 

지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섹스

팅하는 방법, 자위에 대한 것, 

포르노사이트 보는 법, 홀로데

이트, 온라인 섹스토이 다루는 

것과 dirty talking 하는 방법.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

다. 

악한 대적 마귀는 지금 우리

시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런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필

요합니다. 

그럼, 군사의 정체성은 무엇

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와 

직결되어있습니다. 딤후2:4 “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

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

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군인의 정체성입

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

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군

인의 위치는 상관의 명령에 죽

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

패는 바로 상관의 명령에 순응

함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에, 팬데믹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

한 백성을 지켜가며, 온전한 

진리를 사수하고, 피로 값 준 

교회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겠

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

사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힘들고 혼란스런 시대

를 맞이하여 영적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

는 물음과 정체성확립을 통하

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더

욱 아름다운 교회공동체를 세

워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lilyumc@hotmail.com

양민석 목사
(뉴욕그레잇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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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중세기의 역사

적 상황을 다시 한 번 경험하

고 있다. 책에서 보는 중세시

대는 콜레라로 한 도시인구의 

삼분지 일이 죽어나갔다고 한

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말

세라고 이구동성으로 생각하

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성

경에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

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

분지 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분지 일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계8;7)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때는 이런 시련이 

국지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일

어났지만 현재 우리가 만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

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온 

세계가 한 가지 문제로 공통

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이로 

인해 전 삶이 큰 영향을 받는 

일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물론 1, 2차 세계 

대전도 있었지만, 그것도 전쟁

터에서는 심각한 일이었으나 

각 나라에서는 지금처럼 엄청

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주

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의 범람으로 시

행하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하기, 한자리에 여러 사람이 

합석하지 않기 등등의 규범들

은 삶의 낭만을 송두리째 앗

아가고 말았다. 그 뿐인가? 그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때 쇼

핑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상가는 수시로 폐업을 

하고, 업종을 바꾸어 보지만 

뾰쪽한 길은 보이지 않는다.

인간이 이룬 엄청난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비웃기라도 하

듯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코

로나바이러스는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노력의 산물을 순

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게 한다. 

마치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

폭탄이 순식간에 도시를 잿더

미로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인터넷이나 

신문은 요즈음 항상 첫 자리에 

코로나 기사가 올라있다. 그리

고 온 세계의 코로나의 상황을 

매일 올리고 있다. 감염자, 사

망자, 치료자 등등. 또한 실험

실에서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다. 이유는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대상을 

향해 공통적으로 대응하도록 

말이다. 놀라운 것은 선진국에

서는 간단하게 퇴치하거나 막

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의학이 놀랍게 발전했

다는 선진국이나 아프리카 저

개발 국가나 별 차이가 없다. 

또는 코로나 감염은 유명인

니나 무명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사정없

이 달려들고 있다. 대통령, 수

상, 왕세자, 배우, 운동선수, 지

식인, 가수 등등 전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

소 타자를 생각하게 되었다. 

코로나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다는 동질의식 말이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 지식인, 정치가, 

인기인들에게 특별한 우대를 

한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세상

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를 통과하고 회복되었을 때 

코로나에 감염된 수많은 사람

들에게 동정의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선진국은 저개발 국

가의 열악한 의료상황에서 대

처하는 코로나사태에 대한 동

정의식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래서 나의 생명이 중요한 것

처럼 상대의 생명도 존귀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야 말로 코로나

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한다.

1등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길을 걸어온 연구원 박사가 

하나님을 만났다. 네가 천국에 

오면 내가 한 가지를 묻겠다

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

를 위해 무엇을 하다 왔느냐?”

고. 하루 세 시간만 자면서 죽

어라고 공부한 그는 공부 외

에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남은 생애에 

논문을 100편을 쓰겠다고 했

더니, 그 논문들은 천국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임을 깨

닫게 되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무엇

을 배울 것인가? 쓸모없는 것

만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가치 있

는 것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

아갈 것인가? 코로나를 통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면 

한다.  
locielo88@naver.com

목·양·칼·럼 

코로나를 통한 사고의 전환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3면에서 계속>

팬데믹 초기에, 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서로”를 위해 실

천할 수 있는 것들을 디지털 방

식으로 수행하는 목록을 작성했

었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다른 사람

들을 격려하는 일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

가? 어차피 하루종일 쳐다보고 

있는데 말이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헌금해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

최근 NPR에서 진행한 인터뷰

에서 바나 그룹(Barna Group)

의 회장 데이비드 킨너맨(David 

Kinna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

다.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기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해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뿐

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일원

들에게도 교회가 가져다주는 가

치를 더욱 잘 보여줄 수 있어야

겠지요.”

위에 나열한 내용들 모두 당신

의 온라인 회중에게 확실히 가치

를 더해줄 것이지만, 더 나아가 

교회들은 그들이 지역사회를 어

떻게 돕고 있는지 반드시 보여줘

야 하는 것이다.

헌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결국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건물이나 직원들이 제공하는 혜택

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

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 사람들은 

기부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

하다. 너그럽게 나누는 것은 영적

인 훈련이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표시다. 교인들이 성숙해짐에 따라 

기부도 성숙해질 것이다.

결론

지금 교회들은 두 진영으로 흩

어져 있다. 다시 모든 것이 정상

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추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사그

라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교회들이야말로 지금 

가장 큰 위험에 처한 교회들이다.

반면, 이러한 혼란을 끌어안음

으로써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

를 충족시키고, 현재의 사역들을 

재평가하며, 디지털 사역을 위해 

스스로의 위치를 조정하고, 더 나

아가 온라인상에서 길을 잃고 아

픔 가운데 있으며 망가진 모습을 

가진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는 교회들

이 존재한다.

당신의 교회는 어느 진영에 속

해 있는가?

필자 Allen White는 소그룹전

략, 직원구조, 자원봉사자 동원, 그

리고 영성형성과 같은 분야들에서 

상담하고 연설하는 일을 한다. 알

렌은 “기하급수적인 그룹들: 당신

의 교회의 잠재력을 깨워라(Expo-

nential Groups: Unleashing Your 

Church’s Potential)”의 저자이기

도 하다. 그는 http://allenwhite.

org 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더 이상 ...



산수 같은 문제 앞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마음

의 창을 태평양 쪽으로 열고 새

벽마다 공예배마다 기도를 드

린다. 기도의 책임을 느껴 모든 

공적 대표기도에 조국 대한민

국을 위한 기도를 꼭 하도록 했

다. 이처럼 사랑하는 조국이지

만 신문과 뉴스는 거의 보지 않

으려 무진장 애를 쓴다. 대부분

이 정치적인 내용들로 물고 뜯

고 싸우는 내용들을 보며 기도

하는 것이 방해한다면, 굳이 영

혼을 지저분하게 할 이유가 무

엇이 있겠는가?  

정치는 자신의 정치적 소견

을 따라 공방을 펼치고 더불어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평안

함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보여

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판 

정치현실은 너무 뻔 한 이야기, 

너무 속과 겉이 명확히 보이는 

이야기임에도 덧칠에 덧칠을 

반복하며 개싸움(?)을 하고 있

기 때문이다. 혹자는 ‘저렇게 똑

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산

수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왜 

싸움을 하고 있나’ 그렇게 표현

한다. 산수 같은 문제도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나면 고등수학

보다 더 어려워짐을 알지 못하

고 하는 말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삶 자체의 존귀함과 

가치의 품격을 잃어버렸기 때

문이다. 거짓말도 한번 두 번 하

면 부끄러움을 가지겠지만 여

러 번 자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여 영적

인 감각들을 잃어버림과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

는 것이 있다. 그 결과 가장 심

각한 피해자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녀들에게 전

파된 전염성과 함께 맞장구를 

쳐준 주변 그룹들과 더불어 그

러한 거짓을 용인한 공동체가 

고스란히 상처와 피해를 떠안

게 될 것이다.  

가치의 품격

NBC 방송이 개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

서 사회를 본 앵커 ‘서배너 거스

리’에 대해 언론이 호평을 쏟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자

의 질문을 뭉개거나 회피하면 

집요하게 되묻는 거스리의 인

터뷰를 놓고 좋은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이 눈

길을 끈다. 거스리는 트럼프 대

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 등의 

글을 리트윗해 논란이 되는 것

과 관련해서 왜 그랬는지 물었

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리

트윗이었다. 누군가의 의견이었

고 나는 별다른 입장을 갖고 있

지 않다. 나는 리트윗을 많이 한

다”고 답했다. 그러자 거스리는 

“당신은 대통령이다. 아무거나 

리트윗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미

친 삼촌(crazy uncle)’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사회자가 대통령에 대해 요

청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정

치라고 하지만 사람이 가지는 

마땅한 품격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말과 글과 행위가 그가 

가진 가치의 품격을 증명하는 

것인데, 정의롭고 당당하게 답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선명하

게 말한 것이다.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

진 신앙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

가를 생각하며 마지막 지지를 

결정하지만 미국이 예전 같은 

기독교적인 포용과 관용의 가

치를 많이 상실한 것을 본다. 이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웃과 

세계를 향한 따뜻한 나눔과 포

용의 리더십이 미국의 품격이

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국의 패

권주의적인 입장은 결코 하나

님이 원하시는 청교도의 신앙

에 기반한 미국의 모습이 아니

다. 이러한 나라를 세워가야 될 

최고 지도자의 품격과 생각은 

많은 안타까움을 준다.

사람의 품격과 그 향기

최근 한국의 신학교에서 학

생을 가르치면서 목회를 하는 

후배가 영상을 한편 보내왔다. 

그와 나는 중, 고, 대학시절을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 특히 같은 고등학교를 다

니면서 한해 후배로 뗄 레야 뗄 

수 없는, 별걸 다 아는 그런 사

이다. 그런데 이제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보지 못한 지가 벌

써 20년이 훨씬 넘어간다. 그가 

보낸 영상은 설교시간에 나에 

대해 언급을 하고, 사후 보고라

며 보내준 것이다. 아련한 추억

의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중고등학생 어린 나이였지만 

어린 학생들답지 않게 아이어

른들처럼 복음에 대해 뜨겁게 

생각하고 나누던 말의 기억들

을 소환해준 것이다. 감추어진 

채 드러난 좋은 것만 포장해주

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다. 

오래전 철부지들의 이야기들이 

먼 훗날 중년의 인생에게 추억

의 한 포맷이 되어 기억의 즐거

움을 제공한 것이다. 추억이라

는 이름으로 주는 향기가 아주 

찐하다.  

소박함도 품격의 향기

그런데 그 향기가 누군가에

게는 악취가 될 수도 있다는 생

각에 깜짝 놀라게 된다. 지금 나

의 말과 행동들이 현재를 포함

해 미래 그 언젠가 나의 품격이

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테니 말

이다. 사람이 갖는 품격은 시공

간을 초월하는 냄새가 되기 때

문이다. 그런데 아주 소박하지

만 좋은 냄새나는 이야기가 있

어서 옮겨본다. 강원도 영월을 

배경으로 고향 냄새,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감자 심포니’

라는 영화를 만든 전용택 감독

과 관련된 에피소드이다. 

-1985년, 전용택이 연세대학

교 불문과에 입학하고 3월 무렵

에 있었던 일이다. 선배와 용택

은 선후배들과 어울리다가 오

밤중에 둘이서만 신촌 어느 놀

이터에 남게 된다. 둘은 무척 배

가 고팠다. 선배는 돈이 한 푼도 

없고 용택에게는 순댓국 한 그

릇 사 먹을 돈이 있었다. 용택은 

식당에 들어가 순댓국 한 그릇

을 시킨다. 용택이 묻는다. "형, 

안 먹나?" 선배가 대답한다. "괜

찮다. 너 먹어라" 선배는 한 번 

더 권할 줄 알고 아니라고 했는

데, 용택은 더 권하지 않고 혼자 

그 한 그릇을 다 먹는다. 선배는 

그날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한

다. 나는 한 번 더 권할 줄 알고 

아니라고 했는데, 깔끔한 용택

군은 더 권하지 않았다. 나는 정

말 먹고 싶었지만 아니라고 했

기에 억지로 참았다. 사실 숟갈

을 들이대고 같이 먹어야 했지

만 지금도 고질인 자기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습성, 

1년 선배라는 위치, 내가 뱉은 

말을 책임져야 하는 그 무익한 

의무감, 뭐 그런 걸로 인해 찾아

온 그때의 배고픔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용택군은 그처럼 나의 

허기의 기억과 함께하는 존재

이다(2010년 4월 6일 이남호). 

 

선후배간에 흔히 있을 수 있

는 일이다. 소박한 품격의 아름

다움을 느끼게 한다. 선배는 후

배의 욕심(?)을 깔끔함이라고 

표현하며, 후배 탓이 아닌 자기 

책임으로 말한다. 더불어 그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선배라는 

위치, 뱉은 말에 책임지려는 의

무감’ 등을 곱씹어 본다. 스물, 

스물한살 어린 나이에 선후배

간에 한 살 차이의 나이에도 불

구하고 지킬 것을 지키려는 마

음과 배려의 따뜻함을 본다. 이

것이 그의 삶의 품격이 되고, 그

것이 인격의 향기가 된 것이다. 

국민생각은 없고 오로지 권력

을 위해 검고 흰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결

코 찾을 수 없는 품격의 향기이

다.

100세의 품격-작고 사소함 

100세의 품격을 살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의 말이다. ‘30-40

대에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서 살았다. 50부터 80까지는 선

과 악의 가치를 가리면서 지냈

다. 최근에는 추한 것을 멀리하

고 아름다운 여생을 살고 싶다

는 생각에 잠기곤 한다. 옷차림

은 그 작은 한 가지일 뿐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20년 전부터 

멋지게 입고 다녔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혼자 웃었다.’ 

100세 인생을 살면서 그가 생

각하는 향기 나는 인생의 일은 

복잡한 것이 아님을 증거 하는 

말이다. 환언하면 욕심대로, 누

릴 만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품격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음을 말하

는 것이다. 옷 입는 것 한 가지

라도, 말씨와 웃음소리 하나를 

통해서도, 아주 작은 것 한가지

씩부터 무례함과 천박함을 그

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 가야

한다. 

과거의 교회를 생각하면 항

상 좋다.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

가 있었고 품격이 있었다. 그러

나 요즘은 영원한 세상에 잇대

어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세상을 흉내 내

고 카피하려든다. 어린 시절 교

회 어른들의 모습은 참 좋았다.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였다. 지

금처럼 좋은 차도 집도 없었는

데 늘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

었고, 나누는 대화의 언어들도 

달랐다. 늘 감사, 늘 웃음, 늘 기

쁨과 찬양이었다. 식어서 딱딱

하게 굳어진 칼국수를 숟가락

으로 떠먹으면서도 웃음이 떠

나지 않았고 아이를 둘 셋 업고 

안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

와 성도됨의 감격을 누렸다.  

그러나 지금은 손에 든 작은 

전화기 하나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졌다. 거칠고 사

나와졌다. 교회보다 법정의 재

판관과 변호사가 훨씬 더 의지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생각하

기를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것

과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곧장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타낸다. 

아주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긴다.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뿜어내지 못함으로 삶에서 누

릴 아무런 감격도 없고 공동체

에 끼칠 선한 영향력도 부재한 

향기 없고 품격 없는 인생이 되

어 버린 것이다.

이 가을에 자신의 영혼과 대

면하고 대화하기를 권한다. 기

도하기 어려우면 많이 걸어보

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진다. 걷

고 걷다 보면 많은 생각이 오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내 상념에 

젖어들면서 참 좋았던 기억의 

향기들이 투명하게 떠오르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자신의 

삶에 무엇이 그토록 소중한가

를 돌아보며 진실하게 주님 앞

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마침내 그

리스도의 아름다운 품격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의 눈눈으로 본 으로 본 세상 세상 

-가치의 품격, 그리스도의 냄새  

품격(品格)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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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경을 읽을 때 늘 가졌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

한 이름이 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어떤 때는 인자와 하나님

의 아들, 인자라는 명칭으로 쓰여졌는데 그 이름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미타의 권영화 장로

A: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신약신학

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메시아)란 명칭의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칭호로서 “기름부음을 받

은 자”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항상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행위)과 함께 쓰입니다. 구원의 사건(the saving event)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꼭 수반되며 이 단어

는 항상 믿음(faith)이라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 사용이 됩

니다. 김세윤 박사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란 책을 보면 유

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자유와 사회의 정의와 평화 그

리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줄 정치적 구원자라고 생각했

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는 다윗왕조를 

재건하지도 않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적 행위는 그의 죽음이었습니

다. 

둘째, 주(Lord)란 단어는 부활하여 높임을 받은 자로 하

늘과 땅의 대권(大權)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주는 부활하

여 높임을 받으신 이름으로 빌립보서 2:9-11절에 나오는

데 그는 종말론적인 심판자입니다. 주님은 종말에 오시고 

성만찬에 오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분은 고난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빌4:2).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입니다, 신학적으

로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신성이 함축되

어 있고 부활한 예수에게 주어집니다(롬1:4참조). 하나님

의 아들의 칭호는 하나님의 초월성(Transcendent of God)

과 내재성(Imminent of God)을 동시에 천명하고자 하는 

언어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야 인

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장 난 우리인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재자이십니

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초월자라 하셔도 하늘 꼭대

기에만 고고히 계시기만 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

지 않습니다. 

넷째, 인자(the Son of Man)입니다. 전통적으로 인자는 

신약신학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즐겨 사용

하시는 용어였다고 봅니다. 이 인자는 구약 다니엘서 7;13

절에 근거한 것으로 인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성을 인자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용어

는 이 땅의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늘나라의 형상

으로서 종말론적 메시아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종

말에 나타난 구원자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그리스도-구원사건과 연결, 주-종말론적 심판자로 

하나님의 아들-부활 예수, 인자-종말론적 구원자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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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서 부 아 프

리카 중부 1

백50만 송하

이족 가운데 

13만7천명이 

부 르 키 나 파

소에 산다. 

그들은 부르키나파소 북서부 

지역 니제르 국경 부근에 살고 

있다. 더러는 물과 식물이 희

귀한 사막 가까이 살기도 한

다. 나이지리아, 니제르 그리

고 말리 등의 주변 국가들에도 

상당히 큰 송하이족 공동체들

이 발견되며, 베닌에도 소수의 

송하이족이 산다.

송하이족의 기원은 8세기 

무렵의 자아(Za) 왕국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이슬람은 일찍

이 1010년경에 전파되었는데, 

이 초기 이슬람은 송하이족이 

본래 가졌던 강, 토지 그리고 

야생동물들에 대한 정령숭배

신앙과 접목됐다. 자아(Za) 왕

조는 16세기 말 모로코의 술

탄이 서부아프리카를 정복할 

때까지 지속됐다.

송하이족 대부분이 무슬림

이며, 따라서 부르키나파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슬림들

이다. 리비아와 정치적으로 강

력한 연관들을 가진 것이 무슬

림들의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

켰다.

삶의 모습

송하이족의 거주지는 대체

로 진흙 또는 풀로 원형의 벽

을 둘러치고 밀짚 지붕을 얹은 

가옥들로 구성돼있다. 오늘날

은 골진 양철지붕을 얹은 장방

형의 흙벽돌집을 짓는 사람들

이 늘어나고 있다. 니제르 강 

유역의 송하이족 거주지는 넓

은 논과 채마밭을 포함하고 있

으며 강에서 떨어진 마을들은 

작은 숲들과 개간된 경작지들

로 둘러싸여 있다. 주로 광저

기(?), 땅콩 그리고 카사바 등

을 재배하며, 6월부터 9월까지

의 짧은 우기철에는 수수농사

를 짓기도 한다. 송하이족에게 

농사는 고상한 노동으로서 오

직 남자들만 하는 일로 간주된

다. 여자들은 집에 딸린 정원

에서 무더운 건기철에 망고, 

구아바, 감귤, 파파야, 대추 그

리고 바나나 등을 재배한다.

마을공동체는 모든 남자들

이 공통된 남성 조상을 가진 

부계혈족 사회다. 송하이족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혈통의 순

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장남으

로 하여금 삼촌의 딸과 결혼하

도록 한다. 남자들은 20대 후

반에 결혼하나 여자들은 10대 

초반에 결혼하며, 결혼을 늦게 

하건 빠르게 하건 모든 자녀들

은 남편의 가계에 속한다. 이

슬람법이 한 남자가 네 명의 

아내까지 거느리는 것을 허용

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송하이 

남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아내

를 한 사람만 갖는다. 하나 이

상의 아내가 있을 때는 모든 

아내들은 확대가족의 컴파운

드 안에서 각각 독립된 거처를 

갖고 산다.

신앙

송하이족은 거의 대부분 무

슬림이다. 그러나 비록 이슬

람이 송하이 문화에 새로운 

국면을 소개하기는 했으나 풍

습과 전통의 근저를 이루는 

그들 문화의 하부구조는 근본

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 모

든 부락들에 모스크, 적어도 

금요일 모스크가 있고, 어떤 

공동체들은 이슬람 철학을 가

르치는 '이맘'(종교지도자)이 

있으며, 무슬림 축제들이 자

주 행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슬람은 표면적으로 중요하

다. 그러나 정령숭배, 마술, 

주술, 조상숭배 그리고 점성

술 등이 송하이 신앙의 중요

한 일면으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마을들에는 악령

에 홀린 무리들(possession 

troops), 주술 치료사들 그리

고 무당들이 있다. 어떤 곳에서

는 신내림(spirit possession) 

의식이 한 주일에 한번 꼴로 

시행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genji gi 

hori"(송하이 사람들이 역병을 

다스린다고 믿는 검은 영들 

'black spirits'에게 제사를 드

리는 예식)와 "yenaandi"(rain 

dance, 비를 내리게 하는 춤)

이다. 두 가지 의식 모두 건기

에 행해진다. "마라보"(이슬람 

성자들)들은 공동체 기도를 

주도하는 한편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기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송하이 사람들

은 가뭄의 시기를 제외하면 단

순하지만 풍족한 삶을 영위한

다. 그러나 가뭄이 정기적으로 

오므로 많은 고아가 생기며 이 

가운데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

이들이 많다. 부르키나파소는 

서부아프리카에서 우상숭배와 

비밀사회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현재 

송하이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

들은 거의 없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한 번도 분명한 복음 

제시를 들어본 적이 없다. 

부르키나파소의 송하이(Songhai)

성경적 정치인 선별 돕는 웹사이트 개설

미국의 성서적 가치 회복

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솔트

앤드라이트협의회(Salt & 

Light Council)가 최근 성

경적 가치관을 가진 유권자

들이 자신의 견해와 맞는 후보자를 찾을 수 있

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성서 유권자(Biblical 

Voter)’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사이트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플랫폼을 대

조하여, 선거 비디오, 후보 질문지, 의회 점수표

를 보여줌으로써 교회들과 목회자에게 후보자

를 선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

다.

솔트앤드라이트협의회 드란 리스(Dran 

Reese) 회장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

서 “목회자들이 성경적 투표를 하지 않고 교회

의 다른 사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정부

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성

경적 가치로 투표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라

고 말했다.

리스 회장은 “나는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

로 투표하는 법을 모른다”면서 “그들은 다음 세

대를 위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들의 지속

적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50개 주의 ‘반낙태’, ‘보수주의’, ‘

독립단체’에 속한 유권자를 위한 안내서를 모

아, 후보를 신앙이 아닌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선

택하기 쉬운, 투표 막바지에 참여하는 유권자들

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사이트가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은 

‘성경적 유권자 등록 세트’, ‘초당파 유권자 안내

서 모음’과 ‘목회자들을 위한 전용 자원’ 등이 

있다.

이 사이트가 민주당과 공화당 플랫폼을 비교

한 ‘61가지 차이점 목록’을 분석한 결과, 공화당 

플랫폼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앙 관련 단어들은 

대부분 민주당 플랫폼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

다. 또 민주당 플랫폼에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언급하지 않고, 낙태를 지지하며, 종

교의 자유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북한, 미결수 인권유린 심각…

북한에서 미결수에 대한 

학대와 고문, 성폭행이 자

행되는 등 인권유린 현상

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

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

츠워치(HRW)는 19일 발간

한 보고서 ‘북한 미결구금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와 정당한 절차의 위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

한의 미결구금 및 수사제도가 자의적이며 절차

적 정당성도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한 전직 보안원(우리의 경찰 격)은 “

수사와 예심 초기 단계에서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며 “규정에는 (미결수를) 절대 때리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때린

다”고 증언했다. 이 보안원은 “수사가 종료된 

후에도 나중에 범죄를 부인하거나 예심원한테 

다시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미쳤구나’ 

하면서 구금자를 때린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또 구금시설에서 여성에 대한 성

희롱과 강간이 자행되고 있다는 탈북민의 증언

도 실렸다. 함경북도에서 장사하다 2015년 탈

북한 50대 여성 김모씨는 “구류장에서 담당 보

위성 심문관에게 강간을 당했고, 또 다른 보안

원이 심문하면서 몸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달렸

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기독교인의 경우 다른 미결수보다 더욱 심한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다. 함경북도에서 한약재

를 밀수하다 2017년 북한을 빠져나온 30대 남

성 김모씨는 “2000년 처음 밀수죄로 한 달간 보

위성 시설에 갇혔는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맞

았다”며 “중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과의 연

계를 의심받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특히 

김씨는 “기독교인은 중대한 정치 사건으로 간

주되기 때문에 구타와 가혹 행위가 더욱 심했

다”고 주장했다.

구금시설 위생 및 식량 문제도 심각했다. 보

고서는 “모든 구금 경험자들은 구류장에서 비

누와 옷, 이불 등 기본 물품을 전혀 제공되지 않

았고 충분한 냉난방이나 수도시설이 없어 제대

로 씻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구금됐던 

20대 탈북민 남성 박모씨는 “하루에 세 끼를 주

는데, 으깨서 삶은 옥수수 조금 하고 콩 70g 정

도를 주면서 ‘콩이 영양가가 높아서 병에 걸리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나오는 음식만 

먹고는 살 수가 없었다. 항상 배가 고팠다”고 했

다.

보고서는 “(수감자가) 뇌물과 연줄이 있으면 

혐의를 묵인하거나 축소하고, 수감 처우와 환경

을 개선해주거나, 사건을 완전히 기각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말 밀수 혐의로 구금

된 40대 여성 임모씨는 노동당 중간급 당원인 

남편의 인맥 덕에 구금 10일 만에 석방될 수 있

었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독립적이며 공정한 사

법부를 수립하고 노동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력

에 대해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

게 법률과 헌법, 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구금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즉각적

인 조치를 취할 것과 성폭력 등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이후 북한의 심문·구

금시설을 경험한 탈북민 22명과 이들 시설에서 

일했거나 관련이 있는 전직 북한 당국자 8명 인

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미국인의 한국 호감도 역대 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안보·무역 문제에 대

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국민의 한

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

가 나왔다.

미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

협의회(CCGA)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

원을 받아 7월 2-19일 미국 성인 2111명을 대

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의 한국

에 대한 호감도는 60점(100점 만점)이 나왔다

고 19일 밝혔다.

CCGA는 미국인들에 대해 외교정책을 묻는 

연례 여론조사를 1978년에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

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담당한 칼 프리도프 CCGA 연구원은 

“한국의 성공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방역 사례와 함께 K팝의 인기, 영화 ‘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넷플릭스를 통한 한

국 프로그램 시청 등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

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인 응답자의 21%는 한국의 코로나19 대

응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고, 26%는 ‘효

과적이었다’고 답했다. 미국인의 47%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긍정 평가를 

내린 것이다. CCGA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는 미국(37%), 중국(37%)

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인들의 74%는 한국을 ‘파트너’라고 답했

으며, 68%는 한국이 미국과 ‘공정한 무역을 하

고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

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

도 58%를 기록했다.

남한, 북한,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인

들의 호감도를 비교하면, 일본이 65점으로 가

장 높았다. 중국은 32점에 그쳤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1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51%로 이 문항이 

조사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CCGA는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북한의 핵무기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답했던 미국인들의 비율이 

최고점인 75%를 기록했었다고 설명했다.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

한 비율은 14%로 매우 낮았다. 83%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찬성

한다’는 비율도 29%를 기록하며 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낮았다고 CCGA는 밝혔다. 미군을 보

내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

율도 24%로 조사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소녀상은 연대의 상징”…독일교회 ‘수호’ 나서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

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도에 독일교회가 반

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독 일 개 신 교 교 회 협 의 회

(EKD)는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에 각각 서신을 

보내 “동상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EKD 에큐메니컬 총괄 담당 페트라 보세 후버 

감독이 미카엘 뮐러 베를린 시장과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에게 보낸 편지를 18일 공개했

다. 후버 감독은 “독일 개혁교회들에 이 소녀상

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면서 “전 세계 많은 분

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당하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

억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후버 감독은 독일의 과거사 반성과 평화의 소

녀상 설치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

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청동 소녀상이 수도인 베를린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소녀상 철거 시도에 

대한 당국의 진의를 거듭 물었다.

한인 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지난달 미테구

청의 허가를 받아 독일 공공장소에선 처음으로 

소녀상을 설치했지만, 일본 측 항의를 접수한 

미테구청이 지난 14일까지 소녀상의 자진철거

를 요청했다가 각계의 반발로 철회했다. 미테구

청은 “법원이 소녀상 철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를 할 때까지 당분간 그대로 있을 것”이라

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 “성경공부, 모든 면에 영향 미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이 자신의 신앙여정 및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형

성을 위한 방법, 국정을 수

행하는 데 신앙이 미치는 영

향 등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 전화 인터

뷰를 진행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고등학

교 때 신앙은 주일학교가 전부였다”며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미 육군사관학교 신입생이었던 

18-19살 무렵부터 예수님과 진지하게 동행하

기 시작했다. 당시 생도 몇 명이 성경연구 모임

을 소개해줬고, 이후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왔

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모임에 대해 “매주일 

이른 오후에 모였다. 15명을 넘지 않았고, 신입

생은 10-12명이었다. 우리는 교제했고,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과 그것이 의미하

는 바를 진지하게 숙고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다…. 그 모임은 

수잔과의 결혼, 아들 닉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

는 것, 군인, 소규모 사업가, 현재 국무장관으로

서 임무 수행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다. 그 

모임은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

다”고 덧붙였다.

국무장관으로서 바쁜 일정 속에 신앙을 어떻

게 챙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꽤 

훈련을 받았지만, 지난 1년 반 또는 2년간 교회

출석이 어렵기도 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장기간 열리지 않아 수잔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였을 때도 바빴

지만, 제가 가본 모든 장소에서 하루를 시작하

며 10-15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

을 수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신앙서적이나 글

을 읽거나 성경을 보고 잠시 기도하기도 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이 같은 순간을 찾기 위

해 노력한다. 기도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떠올리

는 순간”이라고 했다.

‘노골적으로 종교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 믿음 때문에 저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미

국 국무장관으로서 역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서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방식,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내게는 헌법 수호가 제1원칙이

지만, 항상 건국의 아버지처럼 인류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말했

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데올로

기 전쟁과 관련,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발견한 

모든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노력하

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가에 큰 피해를 끼친

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인류가 인

간의 본성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적 인권을 준

수할 때, 더 나은 국가가 되고 더 성공한다는 사

실을 알리기 위해 일한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

이 중국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히려 

했고, 이에 대해 말해왔다. 우리는 기본적 인권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잘 지키지 못하

는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잘 지키는 

국가들은 칭찬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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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李承晩)은 고종 12년인 

1875년 3월 26일에 황해도 평산군 마

산면 대경리 능내동에서 양녕대군 16

대손으로 이경선과 김해 김씨 사이에

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초명

은 이승룡(李承龍), 호는 우남(雩南)

이다. 그는 1877년에 서울로 이주하

여 도동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했고,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한문 소양을 가

진 어머니에게서 유교의 도리를 배웠

으며, 생일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

렸다. 그는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매번 

실패하였는데 과거제도가 폐지되던 

이듬해인 1895년 봄에 신흥우의 형인 

신긍우의 권유로 배재대학의 영문부

에 입학하여 1897년 7월에 졸업하기

까지 영어공부에 매진했고, 제중원 여

의사 조지아나 E. 화이트 박사로부터 

영어회화를 배웠다. 특별히 1895년에 

귀국한 서재필의 세계역사, 민주주의, 

국제 정세, 지리 등의 강연에서 그는 

새로운 혁명적 기독교 사상에 눈떴다. 

크리스천 

고종황제 폐위 음모사건에 연루되

어 우남이 1899년 1월에 한성감옥에 

수감됐는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

만, 탈옥미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죽

음에 대한 공포에서 중생을 체험하였

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학교시

절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

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

던 말을 기억하고 평생 처음으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옵소

서’라고 기도드렸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

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

이 깃들면서 나는 변한 사람이 되었

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리고 그

들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

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생한 우남은 40여 명의 죄수에게 

전도하였고,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던 

이상재 등 양반 지식인과 성경공부와 

신학연구에 몰두하였으며, 1902년 12

월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50여 명에게 한글, 한문, 

영어, 산학, 국사, 지리뿐만 아니라 성

경과 찬송가도 가르쳤다. 그는 1903

년 8월호 신학월보에 기고한 “예수교

가 대한 장래의 기초”와 1904년에 쓴 

‘독립정신’에서 기독교에 기초한 독립 

국가 건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남이 석방된 지 2달이 되던 1904년 

10월에 상동 감리교회 청년학원 교장직

을 맡았는데 11월에 민영환과 한규설의 

주선으로 한국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도미했다. 도미하는 길에 하와이에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 선교회의 홍승하 

전도사와 윤병구 목사 등을 만났다.

선교사들이 쓴 19장의 추천서를 들

고 우남이 워싱턴DC에서 영향력을 

가진 커버넌트장로교회 루이스 T. 햄

린 목사를 찾았다. 햄린 목사의 주선

으로 1905년 2월 배재학당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인정받고 목회장학금을 받

아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학에 진

학했고, 그해 4월 20일에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재학 중 그는 구약언

어학 과목을 둘이나 수강했고, 뉴잉글

랜드의 국제기독학생모임에 참석했

으며, 1906년 여름방학 때 매사추세

츠주 노스필드에서 3000여 명이 모인 

만국 기독교 대학생 선교대회에도 한

국 대표로 참석하여 강단에 올라가 “

독립가를 창하고 대한제국 만만세와 

아메리카 만만세를 세 차례씩 창하였

다.” 그런데 그는 미국 상원의원 휴 

딘스모어와 국무장관 존 헤이에 이어 

루스벨트 대통령과도 면담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07년에 워싱턴대학을 졸업한 우

남은 그해 하버드대학원에 입학하였

고, 인근 엡워스 감리교회에 출석했

다. 1908년 3월에 펜실베이니아주 피

츠버그에서 개최한 미국 및 캐나다 청

년선교운동 콘퍼런스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한국 선교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연설

을 하였다. 하버드대학원에서 1년 동

안 공부한 후 프린스턴대학원에 입학

한 그는 박사학위 공부를 하기 전에 

프린스턴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라틴

어, 교회사, 변증학 등을 공부했다. 그

는 2년만인 1910년 6월에 ‘미국의 영

향 하의 중립론’(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으

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감리교 평신도 전도인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총무 필

립 길레트 선교사의 초청으로 박사학

위를 받은 1910년 10월에 우남이 귀

국하여 연봉 900달러의 한국인 총무

나 학감으로 취직했으니 도미한 지 5

년11개월 6일 만에 귀국했다. 그해 10

월 16일에 570명이 모인 학생집회에

서 전도 강연을 하였고, 이 강연을 통

하여 143명의 연경반을 조직하고 매 

주일 오후에 성경연구반을 인도했고, 

서울 YMCA에서 성경과 만국공법을 

가르쳤으며, 프랑크 M. 브로크만 협

동총무와 전국을 다니며 전도하고 

YMCA를 조직했다. 

그런데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일

제의 압박을 받자 1912년 4월에 감리

교회 평신도 제14기 회의에서 미국 

미네소타에서 개최하는 미국 기독교 

감리회 4년 총회에 한국 평신도대표

로 참석한다는 빌미로 도미하였다. 도

미하는 길에 일본을 들러 카미쿠라에

서 열린 한인 학생대회에 참가하여 

26명으로 학생복음회를 발족시켰다. 

미네소타 총회 이듬해인 1913년 2

월에 한인 동포가 많이 집결한 하와이

에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

해 박용만의 초청으로 하와이 호놀룰

루에 도착했다. 그의 첫 사역은 105인 

사건의 실상을 다룬 ‘한국교회 핍박’

의 집필이었다. 그 후 그는 순 한글 월

간 ‘태평양 잡지’를 통해 기독교 신앙

과 애국과 독립사상을 고취했으며, 미

국 감리교 선교부가 설립한 한인기숙

학교(한인중앙학원)의 교장직을 맡아 

한인 2세에게 영어, 우리말, 한문, 한

국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도 가르쳤다. 

그리고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의 

탁사와 교육책임자로 활동했고, 목회

자 공백 기간에 주일예배 설교를 맡

았는데 공백기간이 자주 있고 길어지

면서 교인들과 친숙해졌다. 감리교 하

와이 지방회의 교육분과 위원장직도 

맡아 한인감리교회의 업무에 관여했

다. 김유순 목사의 귀국으로 어려워진 

와이파후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1914

년 8월 박용만이 조직한 대조선 국민

군단의 병학교 막사 군문 낙성식에 

참석하여 우남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한국어와 한국사 등의 과목 설치와 

여학생 교육 문제에서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우남은 

1915년 6월에 본 선교부에서 탈퇴했

다. 그는 1916년에 한인여자학원을 

설립했고, 2년 후 이 학교는 남녀공학

의 한인기독학원으로 변신하여 소학

교 6년 과정을 운영했다. 우남은 매일 

드리는 본 학원의 채플시간에 설교를 

도맡아 했다. 1952년에 토지와 재산

을 매각하여 인천 인하공과대학 설립

기금으로 내놓았다.

한인기독교회 설교자

우남은 1916년부터 박내선/박애나 

부부 가정에서 김해나, 유노덕, 김(이)

유실과 이유실의 어머니 송경신, 백락

현, 김성기, 윤계상을 포함하여 약 30

명 교인과의 친교 모임을 계속하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수가 7, 80명이 되어 새로 새워진 교

회 곧 ‘신립교회’가 된 셈이고 또 그렇

게 불렀다. 

1917년 초에는 참석 교인수가 너무 

많아 한인여학원에서 모였다. 그해 7

월에 평신도 중심의 미국 회중 교회

의 모범을 따라 신립교회를 창립했다. 

1918년 12월 23일에 호놀룰루와 와

히아와, 카우아이 섬, 마우이 섬, 그리

고 하와이 섬의 여러 지방 교회 대표 

14명이 모여 한인기독교회가 되었다. 

지방대표는 우남, 윤계상, 신성일, 

송경신, 이누신다, 박영기, 이종관, 임

평순, 장재현, 박원백, 김경준, 노성현, 

조석진, 고성준이었다. 이즈음 200여 

명이 모였는데 초대 목회자로 사병춘

(사병순?) 목사가 부임했고, 본 교회

는 미국 감리교회와의 협력과 불신자

의 전도를 강조하였다. 우남은 호놀룰

루 한인기독교회 이사원에서 선교부

장을 맡았다. 

1922년에 작은 예배당을 마련하였

다가 예배 출석수가 많아 10년 동안 

신흥국어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38년 4월에 우남의 주장으로 경복

궁의 광화문 문루를 가미한 4만여 달

러의 건축비로 예배당을 세웠다. 

여러 섬에 있는 한인기독교회를 총칭

한 ‘중앙한인기독교회’는 1924년에 ‘중

앙한인기독교회 조합’이 되었다가 1931

년에 ‘한인선교부’가 되었다. 1938년에

는 총 세례 교인수가 1,263명이었다. 

1919년에 워싱턴DC로 간 우남이 

1925년경에 다시 하와이로 이주했다. 

오스트리아 빈 출생의 프란체스카 도

너와 1934년 재혼한 후 하와이로 돌

아온 첫해에 그는 매달 평균 2번 설교

하였다. 1936년 10월 3일 오전 10시 

30분 영어예배에 그가 설교했고, 대

부분 노인이 참석하던 오후 7시 30분 

주일저녁 예배에서도 그가 설교했다. 

예수교국

우남은 1919년 4월에 서울에서 선

포된 속칭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선임된 후에 한국으로 동양의 처음 

되는 예수교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

했다. 그해 9월 상해 임시정부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된 후 그는 미국 수

도 워싱턴DC에 ‘구미주차한국위원

회’(구미위원부)를 세우고 1925년까

지 조국의 외교 독립운동을 폈다. 중

일전쟁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

하자 그는 1939년 3월에 워싱턴DC에 

구미위원부를 다시 열고, 재미교포단

체인 해외한족대회와 상해 임정 외교

위원장 자격으로 임정 승인 획득과 

한국 독립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광복 두 달 만인 10월, 33년 만에 우

남이 귀국했다. 1948년 5월에 서울 동

대문구 국회의원이 될 즈음 그는 ‘방구

명신’이라는 휘호를 남겼다. ‘나라는 

오래지만, 명은 새롭다’인데, ‘명’이란 

기독교적인 새로운 하늘의 명이었다. 

1948년 5월 31일에 제1대 제헌 국회 

임시의장으로 개원하면서 목사 이윤

영 의원에게 개회기도를 요청하였다. 

그해 8월 15일에 대한민국 탄생을 세

계만방에 선포한 그는 제1, 2, 3대 대통

령을 역임하였다. 1960년 4월 19일 학

생의거 후 그달 26일에 대통령 하야성

명을 발표한 후 하와이로 이주하여 

1965년 7월 19일에 향년 90세에 소천

하여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8. 우남 이승만(1875-1965)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1916년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설교자로 사역, 교회건축 앞장 서 

1919년 예수교국 건설 발표, 광복까지 워싱턴DC에서 독립운동

우남과 프란체스카

우남의 세례 명부  (위에서 넷째 줄)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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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시라사랑이시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지만 사랑은 이론

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다

르다. 나는 정말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눈동자를 

보았는가? 

에덴을 떠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존

재였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무가치한 마음과 

두려움과 버림받은 마음, 상처 쓴 뿌리들로 범벅되어 인생

을 살아간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

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헌신해

야지, 좀 더 순종해야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좀  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에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느

라 몸부림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

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님

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그냥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15:9)고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렇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

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믿고 누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마11:30)고 말씀하

셨다 그렇다. 신앙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리라. 그렇게 우리의 헌신과 사역과 

일과 삶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또 일

이 잘될 때에도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과 강의들이 난무한 시대에 살면

서도 어쩌면 우린 옛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 갈수 없는 것

은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

이 아닐까? 어떻게 그들은 읽을 성경 하나 없이도 전해들

은 한 말씀 붙잡고 순교의 현장까지 갈수 있었을까!

욥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

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는 고백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이다. 야곱

은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한다. ‘

내가 형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뵈온 것 같다’(

창33:10)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 어떤 고난

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수 같았던 사람도 사랑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나는 것이리라. 

그렇다. 편안한 가운데서는 어쩌면 우린 그 하나님의 사

랑을 잘 깨닫지 못한다.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사

랑을 받고 살아왔는가를....   

아들을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

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그 감격과 

감사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내 고갈된 사랑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

되어 하루하루의 삶이 노래와 감사가 흘러나오는 느낌표 

있는 삶이되길 바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changsamo1020@g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들어가며-“신학의 정수”의 위치

필자가 청교도 신학의 강의 

준비를 하면서 감명 있게 읽었

던 세계 고전 중의 하나인 “신

학의 정수”는 청교도적 신앙과 

생활의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서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세계적인 고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에임

스의 책 “신학정수”와 더불어, 

그 책을 요약하고 평가한 켈리

카픽(Kelly M. Kapic)과 랜들 

글리슨(Randall C. Gleason)의 

“청교도 고전으로의 초대”, 그

리고 조엘 비키(Joel Beeke)와 

마크 존스(Mark Jones)의 “청

교도의 모든 것”을 참조하여 글

을 전개하였다. 

영국, 화란 그리고 뉴잉글랜

드에서 청교도의 방식을 열망하

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서를 탐

독하였으며 화란이나 미국에서 

신학에 접하는 모든 학생들, 특

히 임마누엘대학, 라이든대학,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학부생들

은 신학개론의 일환으로 라틴어

본 “신학의 정수”를 읽어야 했

다. 

청교도인 하트포드(Hartford)의 

토머스 후커(Thomas Hooker, 

1586-1647)는 목회자들에게 매

우 열정적으로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를 추천하면서 “다른 저서

들을 전혀 소장하지 못하고 본서

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서

는 능히 그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1717년 코튼 매

더(Cotton Mather)는 임직식 

설교에서 목사들의 필독서로 오

직 “신학의 정수”만을 추천했

다. 현존하는 영역본은 아마도 

19세기에 인쇄된 역본으로서, 

본서가 17세기 초엽에 저술된 

라틴어 저서라는 점을 생각한다

면 본서의 광범위한 독서계층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에임스는 “신학의 정수”를 학

문적인 논문으로서만 아니라 일

반 성도들과 학생들을 위한 유

용한 개론서로 저술했다. 본서

는 두 권으로 구분되며 각 장마

다 번호가 매겨져 있고, 초신자

도 특정한 신앙내용의 항목에 

대하여 에임스의 답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본서는 신학적인 점검을 

위한 목록 이상, 신앙적인 깊이

를 가지고 응답해주는 깊이가 

있는 저서이다.

I. 저자 에임스(William Ames)

의 생애와 배경

1. 캐임브리지 대학, 크라이

스트 칼리지(Christ College in 

the University of Cambridge)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

는 1576년 영국 서포크에 있는 

입스위치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가 도입한 강건파 청

교도 운동의 중심지였다. 에임스

의 아버지는 청교도에 동조적인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 조안 

스넬링의 친척은 뉴잉글랜드에

서 플리머스 식민지(Plymouth 

Colony, 1620-1691 Massachusetts) 

건설에 공헌한 가정이었다. 그의 

어린시절에 부모가 죽었기 때문

에 그는 청교도인 외삼촌 로버트 

스넬링의 집에서 양육 받았다.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시대와 

지역의 활력적인 청교도 운동에 

발을 딛고 살았다. 외삼촌은 그

를 1593년에 케임브리지대학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입학시켰

다. 에임스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해 자연적으로 옥스퍼

드대학 대신에, 당시 청교도 학

문의 중심지였던 케임브리지대

학을 선택하였다. 

이 대학은 청교도 지도자들인 

토머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594),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

1602), 존 프레스톤(John Preston, 

1587-1628)과 같은 대가들이 설

교와 가르침에 의해 주도되었던 

학교였다. 이 학교는 순수한 청교

도 운동과 라무스(Petrus Ramus, 

1515-1572, 프랑스 논리학자, 자

연학자 인문주의자)의 철학으로 

유명했다. 

에임스는 완벽한 학문의 자질

을 가졌고, 1601년 문학석사학

위를 취득한 후 크라이스트 칼

리지의 특별연구원으로 임명되

었다. 목사안수를 받고 ‘경험적 

청교도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

우는 윌리암 퍼킨스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극적으로 회심을 

체험했다. 그의 깊은 영적 변화

는 크라이스트 칼리지의 도덕적 

나침반과 양심이 될 수 있는 기

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청교도로서 케임브리지에

서의 역할

청교도 교수로서 에임스는 늘 

학생들에게 죄에 대해 경고했

고,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

과 경건을 갖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무감에서 자신을 에스

겔의 파수군(겔33장)과 같은 사

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 역할

은 오래가지 못했다. 1604년 제

임스 1세(James Charles 

Stuart, James VI of Scotland, 

1566-1625)의 관용령에 대응

하여 개최된 햄프턴 궁전 회담

(Hampton Court Palace)으로 

영국 국교회를 비판하는 대학들

의 청교도 활동이 억압을 받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임브리지대학의 청

교도 일파는 엘리자베스 여왕

(1533-1603)의 종교적 타협에 

대해 격렬한 반대를 계속했다. 

여왕의 칙령에 대한 이런 반발

로 인해, 청교도 대변자들은 곧 

직위를 박탈당하고 해고되었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청교도운

동을 매우 싫어한 케리(Carey)

는 에임스보다 훨씬 낮은 지위

에 있었으나 그가 먼저 학장이 

되었다. 

에임스가 영국 국교회를 비난

하고 성의 착용을 거절하자 국

교회의 반감은 더욱 고조되었

다. 1609년 에임스가 도박을 비

판한 설교를 한 후에 대학 당국

은 그를 구금하고 직위를 중지

시켰다.

3. 네덜란드에서 역할과 책

의 발간 요인

1610년 에임스는 영국을 떠

나 화란의 학교와 교회가 갖고 

있는 더 자유로운 풍토를 찾아

보기로 결심했다. 에임스는 먼

저 로테르담으로 가서 라이덴

(Leiden)에서 회중교회를 섬기

고 있던 청교도 분리주의자 존 

로빈슨(John Robinson) 목사를 

만났다. 로빈슨 목사를 지지하

던 호레시오 베레 대령을 통해 

헤이그에 주둔한 영국군의 군목

으로 선임되었다. 여기서 그는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알미니우

스에 반대하는 많은 글들을 쓰

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알미니안주

의로 인한 위기 때문에 도르드

레흐트(Dort, Dordrecht)에서 

국제총회가 개최되었다(1618-

1619). 알미니안주의와의 싸움

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처할 

전문적인 실력을 갖고 있었던 

에임스는 영국인으로서 의결권

이 없었지만 의장인 요한네스 

보게르만의 신학고문 겸 비서로 

도르트 총회에 참가했다. 

도르트 총회의 회원들은 알미

니안주의들이 제시한 다섯 가지 

요점에 대해 역사적인 칼빈주의 

입장을 지지했고 에임스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이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르트 총회가 

개최된 후로 3년 동안 그는 개

인교수와 가정교사로 대학생들

을 가르쳤다. 

그는 잠시 개인적으로 가정대

학(House Collegge)을 운영하

기도 했다. 신학생들은 에임스

의 집에서 살았고, 그는 그들에

게 청교도 운동과 페트루스 라

무스의 논리학에 입각한 신학을 

가르쳤다. 에임스는 나중에 하

우스칼리지에서 강의했던 내용

들을 그의 저술로 연결시켰는

데, 이때 했던 강의의 일부가 바

로 유명한 “신학의 정수”의 모

체가 되었다.
younsuklee@hotmail.com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8)                                      

목회자 필독서로 학문적 외 일반성도 학생의 유용한 개론서
신학적 점검 목록 이상, 신앙적 깊이 갖고 응답해주는 저서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1)“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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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다민족연합기도회가 

16일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

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코비드19으

로 인해 현장 참석인원 100명

으로 제한된 가운데 열렸으며 

온라인으로 라이브 중계가 됐

다.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준

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는

데 기도는 5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회개와 코비드19 극복을 

위하여(김춘근 교수, 정우성 목

사, 안신기 목사, 강신욱 장로, 

장경일 목사) △미국의 부흥을 

통한 회복(진유철 목사, 김철민 

장로, 박상목 목사, 오윤태 목

사, 이정현 목사) △국가지도자

들과 선거(디온 엘모어 목사, 

김경진 목사, 이호우 목사, 샘 

신 목사, 정영희 목사) △미국

의 사회정의(카도 대우드 선교

사, 김황신 목사) △청교도 신

앙 회복과 고국을 위한 기도(

박성규 목사, 김경일 목사, 박

세헌 목사, 김신일 목사, 안병

돈 장로) 등의 순서로 진행됐

다.

김춘근 교수(자마 설립자)는 

“하나님은 이 비상시국에 비상

한 기도를 요구하신다. 가장 중

요한 것은 백신이 아니라 회개

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가슴

을 찢고 모든 맘을 다해 금식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엄청

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둬 가실 것이며 이 

나라를 회복되고 치유하실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부흥을 통한 회복’이

란 주제의 기도순서에서 진유

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는 “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번영과 

복은 청교도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변질과 타락이 

있지만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문

제보다 크시다. 아무리 팬데믹

이 있어도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시고 불경기 보다 크시다”라

고 도전했다.

국가지도자들과 선거’란 주

제의 기도순서에서 디온 엘모

어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서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혜를 주

셔서 아주 세밀한 법안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입법되도

록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 선

출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하

나님의 듯이 이들을 통해 이루

어지길 기도하자. 어떤 법을 만

들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인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이란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의 사회정의’란 주제의 

기도순서에서 프레드 베리 목

사(아주사 스트리트 미션)는 “

인종차별은 한 인종을 다른 인

종보다 높이는 것이기에 일종

의 우상숭배이다. 그냥 무시하

고 지나가는 인종차별을 같이 

회개해야 한다. 우리들은 더 이

상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

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메시

지를 전했고 알랜 파커 변호사

(Justice 재단 회장)는 낙태 문

제에 대하여 “이번 선거는 미

국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선

거다. 연방대법원에 낙태법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에 낙태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믿는 32

만 명이 참가했다. 지금은 낙태

를 하지 않아도 신생아를 입양

시킬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무

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멈출 

때”라고 외치기도 했다. 

‘청교도 신앙 회복과 고국을 

위한 기도’순서에서 박성규 목

사(주님세운교회)는 “기도할 

길 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

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손

이 역사하실 줄 믿는다. 한국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있고, 미

국은 청교도가 흘린 눈물과 땀

과 피가 있다. 하지만 성경과 

진리를 밀어내는 조국과 미국

을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진다.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보

시고 한국을 망하게 하지 않으

시듯이, 청교도의 눈물을 기억

하시고 11월에 다윗같이 하나

님의 마음이 합한 자를 지도자

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찬양팀(인도 박종술 목

사)의 찬양인도와 이성우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민승기 목

사(미기총 회장, 갈보리새생명

교회)가 기도했으며 이명희 목

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

장)가 성경봉독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

습니다(사 38:5)‘라는 제목으

로 말씀을 선포했다. 

한기홍 목사는 “성경에 보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져있

을 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민족을 건져주

셨다. 사무엘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민족

을 위기가운데 건져주신 것처

럼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며 “

첫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불명예

스럽게도 세계 1위이고 둘째,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총기, 마

약, 알콜, 도박, 낙태, 음란물, 

성범죄가 넘쳐나고 심지어 약

탈과 방화까지 일어나는 등 사

회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공립

학교에서는 창조질서에 어긋

나는 성교육으로 정체성 혼돈

과 혼란스런 교육으로 윤리교

육이 상실돼가고 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청난 경

제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넷째

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교회예배와 학교수

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

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11월 3일에는 대통령

을 비롯한 선출직 선거를 앞두

고 있다. 이런 상황 중에 우리

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

고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미국

을 건져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

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정명 목사(미주

성시화운동 공동대표)는 축도

에 앞서 기도회에 참가한 한인 

및 아시안 정치인들을 위해 기

도했다. 특히 영 김 연방하원의

원 출마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잠들어 있는 미국

을 깨우기 위해 정치에 헌신하

기 원하는 중심을 귀하게 보시

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여종의 

머리위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

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다.
<박준호 기자>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

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이하 

ICMM 대표 구자혁 목사) 주관 

비영리단체 설립 및 Tax 

Exempt 신청 무료강의가 17일 

오전 10시 줌미팅으로 열렸다. 

이날 강사는 구자혁 목사. 

구자혁 목사는 “비영리단체 

설립할 때 주별로 설립가능 조

건이 차이가 있다. 가주의 경우 

종교, 자선, 사회, 교육, 휴양 또

는 비슷한 목적들에 의해 설립

가능하다”라 설명했다. 

구 목사는 “기본적으로 비영

리단체는 일반 코퍼레이션과 

달리 주식이 없기에 오너십이 

없다”며 “일반회사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자가 지분이 많기

에 권한이 많지만 비영리기관

의 경우 이사들의 지분은 동일

하다”라고 설명했다. 

구 목사는 “비영리단체는 법

인설립 후 IRS에 2년마다 법인

설립갱신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인설립이 취소된다”

며 “법인설립에 대한 사항은 

SI-100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단체 설립 신청

을 하면 텍스아이디(EIN) 번호

를 받게 되는데 번호를 받으면 

은행에서 법인구좌를 오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RS

에 Tax Exempt 신청시 

FTB3500A를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데 신청서를 보내지 않으

면 세금보고 할 때 8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

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단체는 3년간 

세금보고 한 것이 IRS 사이트

에 공개된다. 따라서 재정을 함

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

조했다. 

그는 “비영리단체 설립시 이

사들은 보통 3명이상 20명이하 

정도로 결정하게 되며 3명의 

임원(대표, 비서, 회계담당자)

이 필요한데 임원은 3명 모두 

동일 인물으로 결정해도 된다”

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이 짧은 격언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고뇌가 녹

아있는 진솔한 표현입니다. 예

나 지금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바람 잘 날이 없

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여러 가지 시

련의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옵

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산에도 바

람이 불어옵니다. 바다에도 바

람이 불어옵니다. 들판에도 바

람이 불어옵니다. 깊은 산 계속

에도 바람은 불어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마을에도 바람

은 불어옵니다. 또한 바람이 불

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 가운데 태어나

서 바람 가운데 살고 바람을 느

끼지 못할 때 세상을 떠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

리는 바람을 지혜롭게 이용하

여 배의 돛을 만들기도 하고 풍

력발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농

부들은 바람으로 곡식의 쭉정

이를 날려 알곡을 거두기도 합

니다. 바람은 유용한 면도 있고 

때로는 심각한 위협을 주고 다

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한숨짓

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처럼 끝나지 

아니하는 끝이 보이지 아니하

는 이상한 위협의 바람 한 가운

데 있습니다. 소위 코로나19 바

이러스라는 바람은 개개인을 

위협하고 가정을 위협하고 교

회를 위협하고 직장들과 기업

들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들

과 세계 인류의 안전한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시련의 바람으

로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있습

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생은 ‘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형편인데 바이러스 바람

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소박한 희망과 소망의 날

을 기약하지 못하게 하니 우리 

모두의 걱정이 아닐 수 없는 형

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불가항

력적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기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

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

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깨어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 

to Temotation”(마26:41).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을 제대로 바

라보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

리 하나님은 요엘 선지를 통해

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절실한 

기도의 명령을 하십니다. 목회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울고 회

개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

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 금

식기도 상회를 선포하라 말씀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함께 모

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

다. 군인들은 전쟁 중에서도 예

배를 드렸습니다. 만약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서의 소명적 삶을 살아가는 이

들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자

기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것은 소위 엉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주님

의 일일지라도 기도 없이 하는 

일은 그 연구 그 활동 그 봉사

는 그 목회는 양심적이지 아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

로 금식하며 간절히 애써 하루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은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기도는 

게을리 한다면 목회는 하는데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참 하나

님의 사람의 구실을 못하게 됩

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간절

한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

하셨는데 만약 기도 없이 설교

를 준비하고 기도 없이 신학을 

연구하고 기도 없이 봉사를 한

다면 정말 그 본인이나 그 단체

나 그 사회를 더 심각한 문제 

속으로 이끌어가는 결과의 사

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길은 한 가지 길입

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

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오

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힘겹고 

어렵고 겁주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담력

과 용기를 얻어 ‘죽으면 죽으리

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에 보여

주어 교회의 존엄성과 영광성

과 위대성을 만 천하에 나타냅

시다. 세상 권력은 지나가는 권

력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력

은 영원하십니다. 

이 ‘바람 잘 날이 없는’ 이 시

대의 여러 가지 바람들을 기도

로 잠재우고 금식으로 극복하

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악할 찌라

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

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

겠느냐 하시니라”(눅11:13).
cyd777@hotmail.com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영

선 목사)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공개헌금의 날 행사를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

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covid-19로 인해 행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 마켓에 

설치된 7군데 방문 헌금부스, 5

곳의 드라이브 드루(Drive 

Thru) 부스에서 마스크 착용, 얼

굴 보호막, 장갑, 소독용품 등을 

갖추고 모든 방역수칙에 최선을 

다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

다. 오늘도 주님의 복 되신 소

식이 들리지 않는 곳곳에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

다”라고 기도문을 적어 이른 아

침 다이아몬드바 한남체인 부

스를 방문해 헌금한 청취자에

게는 방송국이 마련한 선물가

방으로 답례했다. 

40여명의 진행자와 게스트,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후원하는 

청취자들의 인터뷰로 꾸며진 

공개 생방송은 시간 시간마다 

은혜와 간증 그리고 기적의 체

험 현장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250여명의 사전 참여자를 포함

해 전화참여와 총 12개의 부스

를 방문한 1,100여 명의 청취자

들, 각 부스에서 헌신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 특별히 4개 

지역의 교회 주차장과 GBC 본

사에 마련된 드라이브드루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독감예

방 접종을 위해 서울메디컬그

룹과 30여명의 남가주 한인 간

호사들이 함께 했다. 

10일 현재, 총 499,844.53달

러의 헌금이 집계됐다. 이 헌금

은 상업광고 수익 없이 헌금으

로만 24시간 방송되는 미주복

음방송이 covid-19경기침체로 

인한 후원 감소를 대비해 방송

국 운영비용 보조와 노후 방송 

송출장비 보완, 다음세대를 위

한 프로그램 단계별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GBC에서는“ 나

눔-On(온)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사랑 나눔의 스

위치를 켜면(On) 모두가 (온)따

뜻[溫]해진다’라는 의미를 담아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많은 청취자들이 직접 물품이나 

성금으로 동참하고 있다. 

방송국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모르는 고통 가

운데 계신 분들은 미주복음방

송에 연락하시면 작은 힘이라

도 드리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폴 퍼거슨 박사) 신학대학원 

코리언프로그램은 13일 ‘이민

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로 온라인 강의를 열었다. 

변명혜 박사(본교 신학교 코

리언프로그램 디렉터) 진행으

로 열린 이날 강의는 다니엘박 

박사(아주사퍼시픽대학교 경

영대학교 교수)와 인터뷰를 하

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니엘 박 박사는 “미국이 경

제적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어

지고 있으며 미국에 사는 장점

과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한인이민 감소와 신학생 감소

를 보면서 이민교회 양적성장

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미국으로 물질적 

성공이 아닌 신앙자유를 찾아

온 청교도들을 생각하면 한인

들의 영적 회복과 성장의 땅이 

될 수 있으며 한인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한인이민교회의 미래

에 대해 생각할 때 차세대를 

위한교회 건강한 리더십을 들 

수 있다”며 “대부분의 교회가 

차세대를 위한 목표를 세우지

만 차세대를 위한 교회를 경험

하기는 쉽지 않다. 진정한 차

세대가 미래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가 중심사역을 차

세대 사역으로 이동하고 최우

선으로 둬야 한다. 담임목사들

이 신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차

세대를 위한 목회철학이 재정

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설교와 

교육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회문화가 단기간 변하지는 

않겠지만 차세대 중심 사역으

로 전환이 선행되지 않고는 차

세대 중심의 교회는 요원해질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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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서신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다민족기도대회에서 진유철 목사 기도인도에 맞춰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미주복음방송 공개헌금의날 행사가 방송되고 있다

ICMM주관 무료강의에서 구자혁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따뜻한 동행’... 후원손길 모아져

비영리단체설립 및 Tax Exempt 신청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 주제

9일 미주복음방송 공개헌금의 날 행사

ICMM 주관 무료강의, 강사 구자혁 목사 도 

아주사퍼시픽 신대원 코리언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회개와 코비드19 극복, 부흥을 위하여...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 5가지 주제 온오프로 열려 



필라 안디옥교회 설립 26주

년 기념예배가 지난 10월 11일 

주일 오전에, 오후 5시에는 항

존직 은퇴/임직예배가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위

축된 상황이지만 안디옥교회

는 호성기 담임목사의 권고에 

따라 3월부터 COVID-19 비상

대책위원회가 세워졌고 예배 

인원제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

용, 사회적 거리유지 등을 철저

히 지킴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

리고 있다. 

호성기 담임목사는 창립감사

주일을 맞아 ‘흩으심으로 선교

가 확장됩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

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후 

5시에 진행된 항존직 은퇴/임

직 예배에서 필라노회 노회장 

민영선 목사(그레이스교회)가 

영상으로 임시노회를 선포했

고, 호성기 목사는 예레미야 

45:1-5절을 본문으로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을 선포했다. 

임직식에서 호성기 목사는 

이번에 장립된 마재진 장로가 

23년 전 청년 시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며 훈련됐고, 안

디옥교회 안에 세대교체가 긍

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 감

사했다. 또한, 이번에 임직받은 

서장혁 안수집사는 안디옥교

회 산하 다섯 교회 중 하나인 

안디옥 열방(다민족)교회의 세 

번째 항존직 직분자로 세워졌

으며, 안디옥 영어교회와 스페

니시교회 역시 2년 전에 항존

직 직분자들이 세워져 현재 건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항존직 은퇴/임직자는 다음

과 같다.

△은퇴장로: 박우일 △은퇴

안수집사: 김종상, 이상원 △

은퇴권사: 김복례, 최순기, 홍

순덕 △장로장립: 마재진 △집

사안수: 김선호, 김오순, 박장

준, 서동찬, 제민철, 한주현, 열

방교회(All Nations Church) 

서장혁(Alex Seo) △권사임직: 

권명희, 권위자, 권은희, 김순

의, 마호영, 박정아, 박혜경, 유

해숙, 이경미, 최은미.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10월 월례회가 10월 13일 오전 

10시 뉴욕 에벤에셀선교교회(

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려 

새 회기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

켰다. 뉴욕지방회는 지난달 열

린 정기총회에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회장과 임원들을 유임

시킨 바 있다. 

1부 경건회는 안승백 목사 인

도로 대표기도 박춘수 목사, 설

교 한필상 목사, 축도 장길준 목

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필상 목사는 “열정을 회복

하라”(삿12:8-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정

상적인 목회를 하지 못하고 전

시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

다.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우

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온전하게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

운데 있다”며 “첫사랑을 회복하

고 열정이 회복될 때 더 큰 하나

님의 은혜가 임한다. 지쳐있는 

영혼들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무릎을 세우

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정

적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회장 박춘수 목사 

사회로 노기송 목사 개회기도 

후 진행됐다. 이날 메트로폴리

탄지역 침례협회(MNYBA) 미

국 목회자들이 참석해 인사했

다.

총무 신은철 목사는 새 회기 

사업으로 △10월내 사모위로의 

밤 △12월 뉴저지지방회와 연

합 송년모임 △뉴욕지방회 40

주년 행사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고했다.

△예산안은 8만 달러로 책정

했으며 △2021년 6월 27-30일 

청소년수련회 △8월 9-11일 목

회자가족수양회 △신학생과 목

회자자녀 장학금 신청을 공지

했다.

△11월 10일 지방회 월례모

임 때는 포스트 팬데믹 교회사

역 포럼이 진행된다. "주일예

배"와 "성인교육 및 차세대 교

육"에 대해 2명의 발제자가 발

표하고 적용에 고민하고 기도

하는 시간을 가진다.

회장 박춘수 목사는 팬데믹

으로 인한 목회의 제한과 어려

움을 나누며 “영적 측면에서 교

인들이 침체되지 않도록 기도

와 말씀, 찬송과 교제로 나가야 

한다. 이 사역들이 침체되면 교

인들은 더 침체될 것이다. 팬데

믹으로 사역을 내려놓는 것보

다 교회 상황에 맞게 방법을 선

택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지

혜롭게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총회 실행위원 박

진하 목사는 내년 6월 계획된 

미남침례교 총회는 팬데믹이 

계속될 경우 온라인 진행을 연

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월례회는 김영환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

문회 제 31회 정기총회가 10월 

19일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 

지하친교실에서 대면과 비대

면(줌)으로 열렸다. 

동문회장 정기태 목사는 “팬

데믹으로 많은 행사를 하지 못

했지만 동문들을 돌아보고 기

도하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

다. 선후배들의 협조에 감사하

며, 새로운 31회기가 힘을 내며 

달려가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장규준 

목사 인도로 기도 최미하 전도

사, 성경봉독 김신정 전도사, 

설교 정기태 목사, 광고 정인수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기태 목사(뉴욕새벽별장

로교회 담임)는 “두드리시는 

사랑”(계3:2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드리시는 사랑을 어떻

게 베푸셨는가” 묻고 “첫째, 끝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 충

만할 때나 힘들고 지칠 때나 계

속 두드리신다. 둘째, 마음 문

을 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역

사하시지 않는다. 셋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다. 넷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주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다.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하나

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함으로 방향을 제시받고 

이 시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 

열심히 사역하는 동문들이 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정기태 목사 사

회로 회장인사, 회원점명, 개회

순서, 회순채택, 전회록낭독, 

사업고보, 서기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입후보자 추천, 당선

자 발표, 당선소감, 신구임원교

체, 신안건, 광고, 폐회기도 순

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증경회장단

의 추천으로 회장 장규준 목사. 

부회장 정인수 목사(24회), 이

경림 전도사(23회)를 선임했

다. 

신임회장 장규준 목사는 “섬

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

하다”며 “30회기 동안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의 기반 위에 31

회기가 새로운 마음으로 신학

교와 동문들에게 최선을 다하

겠다. 코비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문들을 잘 위로하고 화

합 연결되는 기회를 삼아 네트

워크를 이루겠다”며 기도와 후

원을 부탁했다.

한편 30회 총동문회는 △동

부개혁장로회신학교 장학금 

후원(2회) △동문선교사 후원 

△동문주소록 발간 △신학생

과 동문과 유대강화 등의 사업

을 했으며 △신년기도회 △총

동문회의 밤 △기도회 △세미

나(10월26일, 새사람교회) 등

의 행사를 가졌다.

감사 노기송 목사는 재정을 

꼼꼼히 잘 꾸려나간 임원단을 

치하했으며, 회계 김은숙 전도

사는 수입 13,715달러, 지출 

12,389달러, 이월금 1,325달러 

등을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제8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 정

기노회가 10월 13일 오전 10

시 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개회예배는 노회장 김

종태 목사 인도로 한상흠 목사

(직전노회장) 기도 후 김종태 

목사가 "종들의 가신 길"(겔

3:16-21)이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이어 이민철 목사(부

노회장)의 광고 후 이대길 목

사(증경노회장)가 축도했다.

2부 성찬 예식은 이민철 목

사 집례로 정대영 목사(증경

노회장) 기도 후 이민철 목사

가 "예비하라, 예수의 몸과 

피"(막14:15-16)라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김종태 목사가 

분병을, 한상흠 목사가 분잔

을, 권영길 목사가 축도를 담

당했다.

3부 목사 임직식에서는 이

준희 강도사, Kevin Lee 강도

사 2명이 목사로 임직 받았다.

임직예배 설교는 정익수 목

사(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

원 총장)가 “목사의 사명에 충

실하라”(엡4:11-12)란 제목으

로 전했다. 

임직식은 임직 대상자의 서

약에 이어 안수기도를 하고 안

수위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임

직자들 성의 착의 후 공포, 2

명의 신입 임직자들에게 고시 

합격증서를 증정했다.

4부 폐회예배는 김종태 목

사 사회로 진행해 신입 이준희 

목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예장(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지난 8일 연세대연합신학대

학원 미동부동문회(회장 박성

원 목사)는 간암으로 투병중

인 동문 김정국 목사(전 뉴욕

교회협의회 회장, 전 뉴욕한민

교회 담임)를 방문했다. 

회장 박성원 목사 인도로 김

길홍 목사가 마태복음 7장 

7-8절을 본문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

하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

졌다.

김정국 목사는 방사선 15번 

키모테라피 15번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82세로서 지

치지 않고 건강이 많이 호전되

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

혜”라고 말하면서 7가지 감사

의 말을 전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만질 수 있는 손, 빠

르게 걸을 수 없지만 걸을 수 

있는 발, 생각할 수 있는 뇌, 

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하

나님께 감사했다. 

특별히 뉴욕일보에 ‘광야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연재했

던 글을 모아 세상의 모든 것

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를 외치는 세례요한과 같

은 외침의 소리를 책으로 출판

해 펜데믹의 힘든 시기에 바로 

서고 바로 생각하고 바르게 걸

어갈 수 있는 지침서를 내놓았

다.
<기사제공: 연세대연합신학

대학원 미동부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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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뉴욕빌라델비아로교회

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

학대학 및 신대원(M. Div.)을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은 후 목

회 경력(담임/부담임)이 있으며 △KAPC 소속이거나 가입 가

능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자. 제출서류는 1)

이력서(사진첨부, 한영 각 1부씩) 2)목사안수증명서 3)신학대

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4)추천서(목회자 2명) 5)최근 

설교 2편(동영상 또는 음성) 6)자기소개서(신앙고백, 소명) 및 

가족소개서 7)목회 비전 및 계획서를 이메일(sang78us@ya-

hoo.com)이나 우편(2 Beacon Hill Rd, Port Washington, NY 

11050)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마감은 12월 31일까지.

▲문의: sang78us@yahoo.com

아마추어 온라인 성악 콩쿨
주빌리뮤직아카데미(원장 에나김)가 주최하는 아마추어 온

라인 성악콩쿨 ‘나도 성악가다’가 11월 21일(토) 오후 6시 열

린다. 이를 위한 예선이 11월 5일(목)에 열리게 된다. 참가대상

은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아마추어이며 등록마감은 오는 30일

(금) 오후 11시59분까지다. 제출서류는 신청서(페이스북 Jubi-

lee Music Academy 혹은 인스타그램 Jubilee.music에서 작성 

또는 카카오톡 ‘쥬빌리뮤직’을 찾아 연락), 등록비 20달러, 연주

영상이다. 참가곡은 예술가곡, 한국가곡, 아리아, 다양한 성악곡 

및 크로스오버 성악곡이며 반주는 피아노, 바이올린 등 참가자

들이 원하는 악기 또는 MR반주이며 무반주도 가능하다. 이번 

콩쿨 심사는 미국, 한국, 캐나다의 성앙가 및 성악가 교수들이 

맡게 된다. 시상내역은 1등 1,000달러, 2등 500달러, 3등 300달

러, 인기상 200달러, 우수상 100달러(5명)이다.

▲문의: (213)435-8741

미주장신대 가을학기 박사과정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가을학기 박사과정 수

업을 10월 26-30일, 11월 2-6일 갖게 된다. 강의는 10월 26-30

일 교수법강의이며 고종필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그리고 11월

2-6일 다원화 사회에서의 선교 강의이며 남성혁 교수가 강사

로 나선다. 강의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한국시간 기준)이다. 

이번 수업은 코비드19으로 인해 줌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

으로 진행되며 지역에 상관없이 Ph.D 과정에 있는 학생이면 누

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office@ptsa.edu, rbkim@ptsa.edu

교계 게시판교계 게시판 새 회장 장규준, 부회장 정인수 이경림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필라 안디옥교회 설립26주년 감사예배 및 항존직 은퇴/임직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예장(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목사임직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오른쪽부터 박성원 목사, 김정국 목사부부. 맨 왼쪽 김길홍 목사.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10월 월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항존직 은퇴/임직 예배 겸해

이준희, Kevin Lee 목사 임직식 가져

연신대원 미동부동문회, 투병중인 김정국 목사 방문

필라 안디옥교회 설립26주년 감사예배 

제87회 예장(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정기노회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제 31회 정기총회

제 49회기 뉴욕한인목사회 

정기총회가 11월 16일(월) 오

전 10시 효신장로교회(담임 문

석호 목사)에서 개최된다. 목사

회 선관위원회는 이날 선출될 

회장, 부회장 입후보 등록 절차

를 공고했다. 

등록기간은 10월 26일(월)부

터 10월 29일(목) 오후 4시까

지이며 접수는 서기 박정오 목

사(646-789-3477)에게 하면 

된다. 

심사 및 발표는 11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거송 식당에서 

하며, 정견발표는 11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뉴욕교협에서 

열린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10월 20일(화)부터 11

월 14일(토)까지다. 

회장, 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회칙 제4장 10조 7항에 의거해 

①목사 안수 10년 이상 된 자 

②뉴욕지구 거주 만 5년 이상 

된 자 ③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 

역임한 자 ④인격과 품행에 결

격 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인

자)가 없는 자로 돼 있다. 
<유원정 기자>

“팬데믹 시대 열정 더욱 필요”

뉴욕목사회 49회기 정부회장 후보등록공고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10월 월례회 

등록마감 10월 29일, 정기총회 11월 16일

비영리문화단체 이노비가 

10월 5일부터 일주일간 뉴저

지  은 혜 가 든 양 로 원

(Buckingham at Norwood)에

서 콘서트를 상영했다. 코로나

로 인해 찾아가는 콘서트가 어

려워진 지금, 새로운 상황에 

발맞춰 아이패드와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과 TV등을 통해 

이노비가 스튜디오에서 촬영

한 콘서트를 어르신들과 의료

진, 스탭들이 각자 병실과 사

무실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 

이노비는 앞으로도 양로원, 

병원 등에 계속해서 촬영한 디

지털 콘서트를 꾸준히 전달할 

계획이다. 

▲공연/후원문의: 

(212)239-4438 이메일 

enobinc@gmail.com

이노비, 은혜가든양로원서 디지털음악회 개최



2)청교도들의 교회론(敎會

論) 및 성경적 예배(Biblical 

Worship) 회복(回復)과 부흥

(復興)

“하나님은 영(Spirit)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in spirit)과 

진리(in truth)로 예배할지니

라”(요4:24).

(1)청교도의 교회론(敎會論) 

청교도의 교회론은 당시 수

준으로는 혁명(革命)에 가까

운 것이었다. 그것은 영적(靈

的) 실체(實體)라는 개념(槪

念)이다. 즉 교회는 위압적(威

壓的)인 건물이나 화려(華麗)

한 성의(聖衣)도 아니고, 또한 

교회(敎會)의 머리, 수장(首長)

은 교황(敎皇)이나 공의회(公

議會), 나아가 국왕(國王)이 아

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

리가 되신 교회이심을 믿는 구

원(救援)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믿었다. 

루터(Martin Luther)는 “교

회는 영적인 집합체(集合體)

이다....참되고 진실하며 순전

하고 바른 교회는 외형적(外

形的)이 아니요 영적인 무엇

이다.” 

월리엄 구지(William Gouge)

는 교회가 “성령(聖靈)으로 말

미암아 내적(內的)으로, 또 효

과(效果)있게 그리스도를 믿

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존 후퍼(John Hooper)는 교

회가 “주교(主敎), 사제(司祭), 

그리고 여타 사람들”로 이루

어지지 않았다고 항변(抗辯)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 말

씀에 순종(順從)하는 모든 사

람들의 모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

ter)는 “교회는 공예배와 거룩

한 삶을 통하여 서로 교제(交

際)하고 돕는 거룩한 그리스도

의 무리이다.” 

이와 같은 교회(敎會)의 정

의(定義)는 보이는 교회(vis-

ible church)보다는 보이지 않

는 교회(invisible church) 즉, 

우주적(宇宙的) 교회(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가 참 교회라고 

청교도(淸敎徒)들은 보았다. 

그렇다. 교회(敎會)란, 헬라어 

에클레시아(Ecclesia)로서 그 

의미는 ‘불러내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교회란 “세상(世上)

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중(會

衆)들의 모임으로써 예수 그리

스도를 주(主, Lord)로 고백(告

白)하는 자(者)들

의 모임인 것이다”

(2)교회의 기능(

機能) 즉 교회의 사

역(使役)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禮拜)이다. 

청교도들은 형식

적(形式的)이고 의

식(意識)에 치우친 

예배를 배격하고 

성경(聖經)에 근거

(根據)한 순수(純

粹)한 예배, 간결(

簡潔)한 예배를 사

모(思慕)하였다. 

리처드 콕스

(Richard Cox)는 “

나는 교회를 이루는 모든 요소

들이 순수하고 단순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적(世

上的)인 요소(要素)나 화려(華

麗)함은 될 수 있는 한 멀리해

야 한다고 본다.” 

카튼(John Cotton, 1585-

1652)의 표현처럼 그들은 “그

리스도인의 예배는 사모(思慕)

함이다.” 

청교도들이 주일(主日)을 지

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禮

拜)하기 위함이다. 청교도들

은 기독교(基督敎) 예배의 세 

가지 영역(領域)이 있다고 말

한다. 곧 지역교회에서의 공적

예배(公的禮拜)와 가족 단위의 

가정예배(家庭禮拜)와 골방에

서의 개인예배(個人禮拜)인 것

이다.
3)성경적 예배(Biblical Wor-

ship) 회복(回復)과 부흥(復

興)을 위한 가정(家庭)의 중

요성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性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命)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

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

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

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

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

을 강론(講論)할 것이며..,”(신

6:5-7).

기독교 신앙의 개혁(改革)을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자녀(子女)에 대한 

종교교육(宗敎敎育)의 책임(責

任)을 부모(父母)들에게서 찾

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言約)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당시 청교도 남편(

男便)들은 법적(法的)으로 가

정을 대표(代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 자녀들과 

종들을 포함하여 자기 영역 안

에 있는 사람들을 징계(懲戒)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족

(家族)의 우두머리(a leader; a 

chief)이며 주인(主人)이었다. 

남편(男便)은 영적인 지도력(

指導力)과 통제권(統制權)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고 가족을 

적절하게 부양(扶養)할 책임이 

있었다. 

조지 휫필드(George White-

field)는 “한 남자(男子)는 다음 

세 가지의 직무(職務)를 수행(

遂行)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

自身)을 돌아보아야 하되, 첫째

로 선지자(先知者)로서 가족을 

가르칠 것이요, 둘째 제사장(

祭司長)으로서 가족을 위해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할 것이요, 셋

째 왕(王)으로서 가족을 다스

리고 지도하고 가족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쉬넬(Horace Bush-

nell, 1802-1876)은 가정(家

庭)이야말로 기독교인(基督敎

人)이 되기 위한 신앙교육의 

현장(現場)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언약(言約) 공동체로서

의 정체성(正體性)이 유지(維

持)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부모(父母)는 교사(敎師)로 부

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된 신

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교

육은(家庭敎育) 결코 성공(成

功)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더 나아가 자녀들을 기

독교 신앙으로 교육할 때 그 방

법(方法)도 신앙적(信仰的)이

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強

調)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 각자(各自)에게 주신 

다양성(多樣性)을 인정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

에서 신앙적인 삶과 성

품(性品)을 형성해가도

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

했다. 가정(家庭)은 세계

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統治)를 공정하게 반영

하는 방식으로 자녀들

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

다고 보았다. 

청교도 매더(Increase 

Mather, 1639-1723) 목

사는 국가(國家)의 건강

(健康)에서 가정의 중요

성(重要性)을 강조한 사

람이었다. 사회(社會)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

음화(福音化) 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영적인 그

리스도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세상의 변혁(變革)을 위해 섬

길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

은 가정(家庭)을 통해서 배출

(輩出)된다고 지적했다. 세속

(世俗) 정신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告白)하는 가정을 거짓

된 세속(世俗)의 가치관(價値

觀)으로 물들게 하거나 붕괴(

崩壞)시키고 있다. 

그렇다. 현, 미국 한인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問題點)은 가

정의 붕괴(崩壞), 특히 가장의 

권위(權威)의 붕괴(崩壞)에 있

다고 본다. 그것은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長

老)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

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수24:31).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世代)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

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

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

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Jehovah/ Yahweh)의 목전(

目前)에 악(惡)을 행하여 바

알(Baal)들을 섬기며”(삿2:10, 

11)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즉, 부모(父母)들이 자녀(子

女)들에게 신앙 전수(傳授)를 

실패함으로, 곧 바로 다음 세대

들이 하나님께 불순종(不順從)

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숭

배(偶像崇拜)의 죄악(罪惡)에 

빠져 버린 것이다. 결국 400년

간을 방황(彷徨)했던 사사(士

師) 시대의 뼈아픈 교훈(敎訓)

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記憶)

해야 한다. 

세속(世俗) 정신(精神)에 물

든 기독교 가정(家庭)은 다음 

세대에 참된 교회의 영적(靈

的) 번영(繁榮)과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의 회복(回

復)을 위해 헌신(獻身)할 자녀

들을 양육할 수가 없다. 2020

년 현재, 전세계적(全世界的)

으로 정부(政府) 주도(主導)

의 동성결혼 합법화(合法化)와 

낙태, 등등 차별금지법(Anti-

discrimination law)으로 대표

되는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정

책(政策)과 입법(立法)으로 창

궐(猖獗)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교도적(淸敎徒的) 참

된 교회의 부흥(復興) 발전, 그

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

해 충성(忠誠)된 경건(敬虔)한 

자녀를 전사(戰士)들로 키워야

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세대의 영

성(靈性)을 1.5세, 2세, 3세들에

게 교회(敎會)와 특별히 가정(

家庭)에서 부모(父母)가 먼저 

성령충만(聖靈充滿)함과 신명

기 6장 5-9절 말씀과 같이 하

나님 말씀의 통치(統治)와 인

도(引導)하심에 전적(全的)으

로 순종, 복종하면서 자녀들을 

양육(養育)해야만 거룩하고 성

령충만한 다음 세대(世代)를 

기대(期待)할 수 있다. 

kimjoyh@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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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24)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청교도는 법적으로 가정 대표 권한 지닌 남편이 성경 교육

가장의 권위붕괴는 교회와 가정에서 다음세대신앙 기대못해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제110차 정기총회를 오는 27일 

전국 26개 거점교회에서 온라

인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틀로 

예정했던 일정도 하루로 축소

했다.

이날 온라인 총회를 확정하

기까지 기침은 여러 번 일정 취

소와 연기를 반복했다. 기침은 

지난달 20-21일 경주에서 정기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이 확산되자 임시 임원회를 

열어 이달 12-13일로 미뤘다. 

장소는 같았다. 추석 연휴 직후

엔 장소를 경주에서 강원도 평

창 한화리조트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지만 지난 7일 평창군이 

‘집합금지 명령 공문’을 총회에 

보내면서 또다시 연기했다.

기침은 지난 8-13일 교단 홈

페이지를 통해 정기총회 등록 

대의원 879명을 대상으로 ‘코

로나 상황에서 정기총회를 대

면으로 드리냐’를 두고 긴급 설

문조사에 들어갔다. 응답자 483

명 중 72%인 348명이 온라인 

정기총회를 꼽았다.

총회 본부는 설문조사 결과

를 근거로 온라인 총회를 결정

했지만, 일부 대의원은 정기총

회 일정이 세 차례나 바뀌면서 

혼란을 일으켰다며 총회 행정

력에 불만을 제기했다.

총회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대신하면 법적 분

쟁 우려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일정을 미루더라도 현장 

총회를 열려고 했다”면서 “상황

이 여의치 않아 설문으로 대의

원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기침 총회 규약에는 코로나

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으로 정기총회를 열지 못할 경

우 이를 대체할 별도의 총회 소

집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온라인예배의 불

가피성엔 동의했으나 온라인예

배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고 응

답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에 다닐 의

향을 물으니 55.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전처럼 교회에 출석해 

예배드릴 것 같다’는 응답은 

73.4%로 조사됐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은 크리스챤아카데미 

및 기독교사상과 함께 14일 서

울 서대문구 연구원에서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

인의 인식조사 통계분석 발표

회’를 열었다. 세 단체가 지난 7

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

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을 대상으로 패널 활용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

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신앙관

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생태 

분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인

식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내용

이다.

조사 직전인 지난 7월 19일 

주일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질문에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응답은 32.2%, ‘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29.6%, ‘

출석 교회의 온라인예배를 드

렸다’ 23.0%, ‘가정예배를 드렸

다’ 6.9% 순이었다. 7월은 방역 

당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

을 폈던 시점으로 거리두기 2단

계가 해제된 현재와 비슷한 환

경이었다.

온라인 혹은 기독교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응답자만을 대상

으로 만족도를 물은 결과 

52.8%는 ‘현장예배보다 만족하

지 못했다’, 31.7%는 ‘현장예배

와 비슷했다’, 15.5%는 ‘현장예

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고 답

했다. 불만족 의견이 과반이었

다. 100% 온라인 교회에 다닐 

의향을 묻는 말에도 ‘그렇지 않

다’ 25.5%, ‘별로 그렇지 않다’ 

30.0%, ‘약간 그렇다’ 21.8%, ‘매

우 그렇다’ 5.4%, ‘잘 모르겠다’ 

17.3%였다.

주일 성수 의식이 약화되는 

흐름도 감지됐다. ‘주일 성수를 

위해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답변은 27.8%, ‘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예배로

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61.6%였다. 지난 4월 한국기독

교목회자협의회가 같은 문항으

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반드시 교회에서’라는 답변은 

12.9% 포인트 떨어졌고, ‘온라

인 또는 가정예배’ 응답은 7.0% 

포인트 증가했다.

개신교인 정치성향에선 보수

층 약진이 나타났다. 지난해 조

사에선 보수 21.4% 중도 46.6% 

진보 32.0%였는데, 올해엔 보수 

28.8% 중도 39.8% 진보 31.4%

로 나왔다. 분석을 담당한 이상

철 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은 “

코로나19 방역으로 보수적 흐

름이 나타난 것 이외에 집권 여

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반작용

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찬반 물음엔 38.2%

가 반대, 42.1%가 찬성으로 응

답했다. 보고서는 “반대 비율은 

60대와 중직자, 주 3회 이상 예

배 참석자,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에서 높았다”고 밝혔다.

성도들의 의견이 일치된 분

야는 생태였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97.0%가 공감했고, 경

제성장이 안 되더라도 지구온

난화를 우선 막아야 한다는 답

변은 88.9%였다. 기사연 원장 

김영주 목사는 “한국교회를 바

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통찰

을 얻는 계기로 통계가 활용됐

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교

인이 최근 9년 사이 28만명 이

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교단 갈

등이 교인 감소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감의 ‘2019년 교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감의 전

체 교인 수는 130만4856명이

다. 기감 교세는 1990년 중반 

130만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성장해 2010년 158만7385명으

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9년까지 기감 소

속 교회를 떠난 교인은 28만

2533명에 달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세가 21만9086명

(2019년 기준)인 걸 고려하면 

10년도 안 돼 최소 교단 한 개

가 사라진 셈이다.

‘2019년 교세 현황’은 기감 

선교국이 12개 연회가 보고한 

지난해 교세통계를 종합해 발

표한 것이다.

기감은 2008년 말부터 감독

회장 전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직무대행이 

사실상 기감을 대표했다. 4년 

전임 감독회장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제대로 임기를 마

친 감독회장은 신경하 목사가 

유일하다. 한때 다른 교단 장로

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았

을 정도로 혼란은 컸다. 당초 기

감은 담임목사직을 유지하면서 

감독회장을 동시에 맡는 ‘2년 

겸임 감독회장 제도’를 운영했

지만,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

를 도입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감 감독회장 자격

을 놓고 10여년간 진행된 소송

만 100여건이다.

홍성호 강원도 대관대교회 

목사는 19일 “기감이 10년 넘

도록 감독회장 자격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면서 교단 전체의 

질서가 무너졌다”면서 “성 추문

을 일으킨 목사가 연회 감독에 

당선됐던 게 대표적인 일로 많

은 교인이 이런 현실에 염증을 

느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어 “여전히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보다 정치에

만 관심이 큰 교단의 현실이 안

타깝다. 교단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정치에 오염됐다”면서 “속

히 2년 겸임 감독회장제로 돌

아가 감독회장의 권한을 축소

해야 개혁의 길이 열린다”고 지

적했다.

기감 내부 갈등은 교회연합

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

의회(NCCK)의 한 관계자는 “

교권 갈등이 심해지면 교단의 

보수화가 가속화된다”면서 “기

감이 10여년 갈등을 빚으면서 

진보적 교회연합운동의 중심축

인 NCCK의 활동도 함께 위축

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욱이 사랑과 나눔으

로 대표돼야 하는 교회 공동체

가 긴 시간 갈등을 빚으면서 대

사회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갈등을 봉합

하고 화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부흥 전에는 항

상 어둠이 있었습니다.”

미전도종족 선교운동 단체인 

미국의 남은과업성취운동

(FTT) 총재 릭 워런 목사는 지

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언급

하며 이렇게 말했다. 워런 목사

는 “팬데믹이 끝나길 바라면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면

서 “교회는 ‘예배하고’ ‘교제하

며’ ‘제자 삼고’ ‘양육하고’ ‘전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FTT와 세계협력선교회

(GAP)는 지난 14-16일 인천 필

그림선교교회(김성준 목사)에

서 ‘2020 세계교회지도자 미전

도종족개척선교대회’를 열었다. 

미전도종족은 복음을 접하지 

못했거나 교회나 모국어 성경

이 없는 등 외부의 도움이 없으

면 복음화하기 힘든 종족 집단

을 가리킨다.

대회는 워런 FTT 총재, 폴 애

쉴만 국제 CCC 부총재 등 국제

단체 지도자와 90개국 현지인 

목회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

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30개

국, 3000여명의 현지인 사역자 

및 목회자가 참여하는 국가별 

선교대회로 전환, 비대면 방식

으로 진행됐다.

김궁헌 GAP 공동대표는 “하

나님은 차선이 아닌 최선을 주

시는 분”이라며 “온라인으로 열

었는데 하루 평균 조회수가 

7000회 이상 나와 현장에서 열

렸던 때보다 많은 분이 참여했

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선 선교 전문가

와 목회자 등 참석자들이 코로

나19로 달라진 선교환경을 진

단하고 미개척·미전도종족 선

교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고민

했다. FTT에 따르면 전 세계 복

음화율 0.1% 미만의 미개척종

족은 5000여개나 된다.

18차례 진행된 강의의 핵심

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미전도종족의 제자훈

련 운동을 하는 단체 비욘드의 

대표 캔트 파크스 박사는 교회

가 ‘사도행전적 무브먼트(운

동)’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

다. 파크스 박사는 “‘종족 개척’

의 개념이 아닌 모든 종족을 제

자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는 뜻”이라며 “몇 개의 교회를 

세우는 데 선교의 초점을 맞춰

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회 마지막 날 안강희 선교

사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미

개척종족 선교전략’이라는 제

목으로 강의하면서 교회의 역

할을 강조했다. 안 선교사는 “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교 방

법은 협력 선교”라며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돼야 하고 전 교

인을 선교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선교단체는 교회에 훈련 

노하우 등을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 선교사는 GAP 국

제사역 대표이자 FTT 국제사

역 개발코디네이터다. 이번 대

회 국제 실행 총무를 맡았다.

미 선교단체 글로벌게이츠의 

데이비드 게리슨 이사는 미전

도종족 선교를 위한 ‘전략 세우

기 4단계’를 소개했다. 다음 대

회는 2025년 춘천성시화운동이 

주최할 예정이다.

2020 기독교변증 콘퍼런스가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주

제로 다음 달 7일 충북 청주 서

문교회(박명룡 목사)에서 개최

된다. 기독교변증 콘퍼런스는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내 

유일의 기독교변증 행사다. 이

번 콘퍼런스에선 이단 종교가 

추구하는 잘못된 신관과 성경의 

바른 신관을 비교·분석하며, 도

올 김용옥 교수의 사상으로 대

표되는 반기독교 가치관을 비판

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콘퍼런스를 준비한 박명룡 목

사는 지난 16일 서울 신길성결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변

증 콘퍼런스를 통해 비기독교인 

눈높이에서 이 세상에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

게 존재하시는지를 변증해왔다”

면서 “이번에는 특히 무신론자

이자 범신론자인 도올 김용옥 

교수가 말하는 기독교 신관이 

정통 기독교의 세계관과 얼마나 

다른지 지성적 탐구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콘퍼런스에선 김성원 서울신

대 교수와 안환균 변증전도연구

소장 등이 여호와의증인, 몰몬

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

회(구 안상홍증인회) 등이 표방

하는 신관과 성경적 신관을 비

교한다.

안 소장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증인 등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정통 기독

교 신관과 신앙을 왜곡하고 있

다”면서 “상대주의 가치관이 팽

배한 시대, 기독교가 말하는 신

관을 논증해 예수의 유일성을 

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다. 온라인 생방송은 청주 서문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

된다.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전·현

직 기독대학 총장들은 공동 성

명을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금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

은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고 평

등 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

며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

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

하게 파괴하는 일”이라며 “대한

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차금법 제정을 즉각 중단

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성명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및 합동 교단 등 30개 주

요교단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

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과 

전·현직 기독대학 총장들 모임

인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회장 

정상운 전 성결대 총장), 한국

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회장 

김근수) 등 3개 기관이 참여했

다. 이들은 차금법 제정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

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을 주도한 정상운 한국

대학기독총장포럼 회장은 “차

금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

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로 가르

치거나 전하는 일은 제약과 처

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

의 각 교회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과 신학적 입장을 넘어 복

음과 성경적 가치관을 사수하

기 위해 차금법 반대에 적극 나

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

법에 대비해 범교단 차원에서 ‘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

안’(가칭)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

구 남서울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정기 월례

회에서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이상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대안 차원

에서 기독교 범교단 차원의 가칭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기독교 성직자의 목회활동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교회 

직원 채용시 교회의 자율권 침

해,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

상을 통한 교회의 재산권 침해 

및 목회자의 교회사역 위축, 중·

장기적으로 기독교의 왜곡·말살

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먼저 “차별금지법

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와 함

께 “해당 법에 따라 동성애를 지

지하는 발언(입장 표명), 행사, 

캠페인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

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입장 표명), 행사, 캠

페인 보장의 명문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독교의 생

명선 확보의 노력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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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예배, 동의하지만 만족도는 낮다

기감, 9년새 교인 28만명 감소

“교회가 선교 주체…교인을 선교자원으로”

기침, 27일 온라인 정기총회 확정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

“차별금지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종교 자유 보장 법률안 제시하자”

기사연,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교단갈등 탓…감독회장 자격 소송전 10년간 100여건

‘2020 세계교회지도자 미전도종족개척선교대회

내달 7일 2020 기독교변증 콘퍼런스

전·현직 기독대학 총장들 성명

한복협 월례회서 차별금지법 대응 목소리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고 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아 피 흘려 돌아가시고 정죄함

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속죄함은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재판

장으로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죄를 용서하시

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님은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정죄대신 사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의 은혜로 정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면, 

정죄감에서도 해방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는

데 우리 스스로가 정죄감에 묶여 살 때가 많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정죄감은 더해진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 더 이

상 정죄는 없다. 내가 잘못할 때 사랑의 채찍질은 하시더라도 

정죄는 안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죄를 따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정죄감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게 된다. 과거의 실수에 묶여 미래와 희망

은 없어지고 늘 피해의식 속에서 힘없이 살아가게 된다. 예배 

할 때에 기쁨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기도응답의 확신도 

없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성령은 소멸되고 영적인 우울증

에 시달려 믿음은 떨어지게 된다.

정죄감에서 벗어나려면 정죄의 영, 참소의 영을 대적하고 쫓

아내야 한다. 마귀는 밤낮 없이 성도를 참소하는 악한 영이다. 

죄를 들추어내고 자격지심을 들게 해서 매사에 발목을 잡는다. 

물리쳐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때로, 이

미 회개한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죄책감이 생기더라도 느낌에 

속지 말아야 한다. 마귀가 찾아와서 참소하는 것이다. 이미 십자

가에서 죄 문제는 끝이 났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를 믿어 정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면 정죄감에서도 해방을 

받으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함이 없나니”(롬8:1). 
 bible66@gmail.com

정죄감에서 해방을 받으라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www.chpress.net 13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선  교

5)절망과 자살의 영

어떤 이들은 삶이 무의미하

고 무가치하며, 아무도 자신에

게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는

다는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또 자신이 쓸모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음성도 

듣는다. 그들이 그 음성을 받

아들일 때, 절망의 영에게 문

을 열게 된다. 절망의 영은 말 

그대로 고통을 겪는 사람을 

괴롭게 한다. 사람들에게 스스

로 생을 끝내야 그 고통이 끝

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한다. 

그런 거짓말에 대항하지 못하

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다. 삶은 고통일 뿐이라는 마

귀의 거짓을 그대로 놔두지 

말라. 삶 속에는 어렵고, 아픈 

시간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끝

내는 아픔의 시간 속에서 건

져 내어 우리를 치유해주실 

수 있다. 절망의 영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고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

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당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하

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

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위한 

문을 여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

이 우리를 소중하고 가치 있

게 여기셨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써 받아들이

는 것을 배워야 한다. 

기도: “예수님,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 안에서 치

유를 얻어 저의 이 혼란스러

운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도와

주세요. 주님이 제게 주신 제 

삶을 소중하지 않게 여긴 죄

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죄악 된 행위를 용서해 주시

고 지각하는 능력으로 바꾸시

어 당신이 저를 보시는 것처

럼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

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

인지 명확한 방법을 알 수 있

게 해주세요. 

제게 선물로 주신 삶과 저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며 

저 자신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6)집착, 죄책감, 그리고 수

치심

만약 당신이 죄책감과 수치

심으로 계속 혼란스럽다면, 변

화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

다. 만약 당신이 자신과 가족, 

혹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술, 마약, 성적인 죄, 분

노, 걱정, 근심, 용서하지 못하

는 마음 등의 중독적인 삶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께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삶

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치유 받기 원한

다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다. 마귀가 당

신을 비난하지 않게 조심하라.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

하지 못하도록 당신 자신이 

원망하고 자해하며 비난하는 

데 힘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를 여쭈어 보라. 회개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킨다. 그것

은 사탄의 비난으로부터 우리

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평안

과 기쁨을 준다.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당신의 

죄를 적고, 하나씩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자신, 혹은 다

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간구하

라.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원

한 갖는 것을 그만두라.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

나 물건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

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

은 제안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 “예수님, 주님보다 세

상을 더 사랑하는 해로운 행

동을 한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죄와 해로운 삶의 습관

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

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용서

해주세요. 제가 당신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

하도록 도와주시어, 의존성, 

불순한 사상이나 중독 같은 

것을 더 의존하고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

게 해주세요. 주님을 슬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불순한 욕망, 생각, 행위, 

혹은 말이나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삶을 

통해 주님을 그 누구나 혹은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기로 

정했사오니 제가 회개하고 변

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

요. 주 예수님, 저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시어서 주님이 보시

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기로 변

화하고자 결단을 내릴 믿음을 

갖게 축복해주세요. 저에게 상

처를 준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모든 사람과 저 

자신도 용서를 하오니 주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한 그 어떠

한 죄도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

울이게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께만 집중하여 중독적

인 생활방식에 대한 열망에서 

떠나 치유를 가져다주는 순수

하고 거룩하며 결점 없는 삶

을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yonghui.mcdonal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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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영적 치유”“우울증과 영적 치유”(27)(27)

삶은 주께서 주신 선물, 절망은 평강과 기쁨의 능력 약화시켜
죄책감 수치심으로 혼란스러우면 변화해야 할 것 있다는 의미

세상에는 채워도 채워도 채

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

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도 어느 정도 먹으면 채워

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기짐을 느끼듯 인간은 

그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무엇으로든 채우려 합니다. 물

론 그 마음은 채웠다 생각하는 

순간 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되

고 인간의 욕심은 평생 그 공

허한 마음,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삶을 헌신합니다.

어린 아이 때는 엄마, 아빠

가 최고고 깨진 구슬, 엄마가 

안 쓰는 화장 도구, 알이 빠져

버린 머리핀도 좋고 이쁜 돌멩

이도 다 소중하여 그것이 전부

인줄 알고 자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점점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친구가 

부모님보다 더 좋고 시간이 지

나면 친구에서 애인, 애인에서 

배우자, 배우자에서 자녀들, 

결국 자녀들 내려놓고 손주들

로 전환됩니다. 그것 역시도 

날마다 더 새롭고 더 나은 것

을 추구하는 인간의 빈 마음 

채우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물질,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봉급을 받고 더 큰 사

업을 하여 더 많은 물질, 돈으

로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일

해서 모은 물질, 사랑해서 시

작한 가정, 월세에서 전세, 전

세에서 18평 내집, 18평에서

24평, 32평 집 크기가 더 커지

면 그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

는데 물질이 많아져도 집 크

기가 커져도 집 크기가 커지

는 만큼 그 마음의 빈자리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

간은 죽어 자신의 시체가 쉴 

반평 정도 얻을 텐데 말입니

다.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

면 이젠 독서, 운동, 다이어트, 

여행 등 무엇인가에 마음을 

묶어두려 하고 유투브,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 SNS의 가

상현실에서 순간을 잊으며 살

던지 심지어 술, 도박, 마약, 

게임 등 현실을 도피하여 순

간의 재미로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채우려합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 삭개오가 등장합니

다(눅19:1-10).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로

마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당

시 세리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

두어 자신들의 부를 축척했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도 잘 알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은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세리장이었습니

다. 그러니 얼마나 돈을 착취

했고 또한 얼마나 욕을 먹었

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는 오직 물질, 돈이면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습

니다. 욕도 증오도 손가락질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

나 그의 마음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

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

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

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

절이나 갚겠나이다”(눅19:8).

그는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서야 그 생명과 같은 물

질로부터 떠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통제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갈급

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

돈이 얼마나 있으면 충분하겠

습니까?’라고 질문했더니 ‘쪼~

끔만 더’라고 했다고 합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

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

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

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

다”(전5:10).

성경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요3:1-21). 니고데모

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

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이라면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

의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에 능통하고 사

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도

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심지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

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

라’(요 3:3)고 하십니다. 그리

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

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하십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

입니까? 창조 전 세상의 모습

이 ‘혼돈, 공허, 흑암’(창1:2)이

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

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지 않은 삶은 공허한 것입니

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

에서 자신이 발견된 그리스도

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

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

다”(고후5:17).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수가

성에 살던 무명의 여인이 있었

습니다(요4:1-42). 유대 지역

의 낮 시간은 무척 더워서 사

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도 

이 여인은 성경 시간으로 6시, 

그래서 6을 더한 시간인 낮 12

시에 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서였습니다. 왜 이 여인은 사

람들을 패했을까요? 이 여인

에게는 이미 다섯 남자가 있었

고 현재는 여섯 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살아야 했을까요? 

이 사람이면 채울 수 있겠지 

하던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

고 사람을 바꾸면 채우리라 믿

었지만 사람을 바꾸어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

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곳에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

은 사마리아 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통행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유대인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통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

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

는 샘물이 되리라”(요4:14).

그러자 남편 다섯을 바꾸고 

여섯째 남편과 살며 사람을 두

려워하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

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

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

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

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

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

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4:28, 29).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자 더 이상 사람들이 두

렵지도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

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공허한 그 마

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

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

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 

2.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

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라(요7:37, 38). 3.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

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

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

니라(마11:28-30).

당신의 빈 그 마음 오직 예

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

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hfamilyfa@gmail.com 

서론1: 인간의 마음,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인간의 마음은 물질이나 사람으로 채울 수 없어

오직 예수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해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

로)에서는 지난 10월 3일 오후 

5시 CMF회관에서 10월 정기

월례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

한 10월 정기모임예배는 CMF 

찬양 팀의 찬양으로 시작해 김

영호 선교사(예멘)가 대표 기도

한 후 김면철 목사(CMF)가 ‘누

군가의 배경이 되어’(눅10:25-

3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면철 목사는 “예수님은 율

법교사의 ‘누가 나의 이웃인

가?’라는 질문을 ‘누구에게 너

는 이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

꾸셨다”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이에게 이웃은 남이 아닌 

당연히 돌봐야 할 내 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고 늘 빚

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

게 빚을 진자와 같이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돼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 붙들리어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호사를 맘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 더글라스김 목사

(HYM대표) 인도로 △회개와 

회복을 위해 △코로나19에 걸

린 대통령과 영부인의 회복과 

11월 3일 대선을 위해 △팬데

믹으로 힘들어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가정의 회복

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미

국의 복음화를 위해 마지막으

로 △개인의 기도제목으로 합

심기도한 후 더글라스김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CMF사역 소식으로 지

난달에 이어 페루지부가 MK사

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베네

수엘라에 의료품과 구호품 보

내기,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결

혼교실 강의가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의: (562)483-0191

<정리: 박준호 기자>

CMF선교원 10월 정기월례예배

CMF 10월 정기 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가정: 이 세

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코 로 나 가 

아직도 기승

을 부리고 있

는 바로 지금, 

어쩌면 우리

는 우리 상황

을 재점검해 

보라는 하나

님의 메시지

를 듣고 있다. 그 중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가 

바로 가정에 대한 재발견이다. 

가정은 구원의 방주이고, 사랑의 실천의 장

소이고,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평강의 

장소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러한 

귀한 장소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가정에서 부

모와 자식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이 메말라갔고, 가정은 잠깐 눈 붙이

고 옷 갈아입는 여관 같은 장소로 전락해버렸

던 우리의 지난 삶!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싶어 마침내 이런 환경을 허락하

셨을까? 

얼마 만일까? 가족이 모두 함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마도 산업사회 도래 이래 최초

일 것이다.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함께 집에 거

하며 하루 종일 함께 얼굴을 보고 살게 되는 것 

말이다. 첨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우리는 하나

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의 모습을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더믹 그 자체는 불

행이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COVID-19은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할 절호

의 기회

하나님은 가정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

까?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원초적

인 기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가

정은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정원이요, 질서와 

조화가 넘쳐나는 공동체(고전14:33)요, 화해와 

용서가 선포되는 제단이요, 그리고 가족 구성

원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넘쳐나는 자선단체이

며, 영적 도야가 행해지는 학교이다. 그래서 

Robert Wolgemuth는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The most important place on 

earth)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하나님은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을 원하신다.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

을 의미하는 것일까? 건강한 가정은 정서적으

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를 양성해내

어 장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적 

있는 삶을 이끌어 가게 한다. 건강한 가정은 어

릴 때부터 자녀들이 자기 가치의 소중함을 알

고 자신을 존중할 뿐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자

매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대인관

계를 유지해 나간다. 셋째로 건강한 가정은 자

신의 목표를 가정 공동체의 선을 위해 희생하

며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

해 헌신하게 한다. 

성경은 이러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이 

그들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

답게 드러냈던 많은 부모님들의 감동적인 이야

기로 가득 차 있다. 모세의 부모님들이 그러했

고, 다니엘의 부모님들이 그랬으며 디모데의 

어머니도 그러한 사람이었다. 노아는 어떤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또 어땠는가? 

코로나 팬더믹의 시기가 도래해서 많은 부모

들이 그들의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업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

나 코로나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녀들

을 훌륭한 믿음의 용사로 키워낸 부모들의 아

름다운 가정교육의 이야기를 반추해보자. 하나

님은 코로나 팬더믹을 통해 로 인해 이러한 가

정의 근본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

모와 자식들 간의 사랑과 평강이 회복할 절호

의 기회로 만드셨다. 

그런데 건강한 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

하는가? 오랫동안 아이들의 범죄 및 사회성 연

구를 계속해온 James Garbarino는 건강한 가

정을 세우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의 핵심이라 

보고 건강한 가정의 특성을 다음 여섯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첫째, 가족구성원 각자는 서로에 대해 친밀

하고 온화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상대방의 처한 환경과 현

재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각자는 서로가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현재 당면 과

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둘째, 가족구성원 모두는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건강한 가족은 비록 각자가 서로 

다른 스케줄로 바쁠지라도 그들은 가족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절대 양보한다.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식

사를 한다든지, 토요일 오후에는 함께 가족시

간을 보내는 등, 그들은 일정시간에 함께 만나 

대화하고 시간을 같이 공유한다.

 셋째, 가족구성원들은 서로가 진실하고 성실

하며 정직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나이와 경

험의 차이에서 오는 권위주의적 대화보다는 자

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과 약점을 

이야기하고 가족구성원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또 상대의 문제에 대해 진실로 아파하며 함께 고

민하며 어떻게 도울까를 함께 논의한다. 

넷째 가족구성원들은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

서 자신의 문제보다도 가족공동체의 목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한다. 가족을 위해 개인의 스케줄을 희생하

며 기꺼이 헌신한다. 

다섯째,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영적인 케어와 

돌봄이 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

으며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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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이 어떠한 분
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원
문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
는데 “나의 당하는 고통이 심히 크고 괴롭고 사
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해도 “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
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속

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은
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시
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
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요16:22-33).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
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시3:3-4)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그 영혼에 대적이 많습니다. 다윗도 나의 
영혼에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자
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더 신실하게 잘 해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
기면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에 
오는 충격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
다. 지금 다윗왕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맨발로 피신을 합니다. 다윗을 따르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백성들은 마음
이 모두 압살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대
적의 공격과 저주 속에서 다윗은 사람들과 부
딪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
다. 성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낙담하
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시3:1-4) 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태
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잠 잘 자고 잘 깨는 
축복을 누립니다(5절, 127:2).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잠을 잘 잘뿐만 아니라 잠을 잘 깬다는 것
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잠 잘 잡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의 축

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매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6절 ‘천만인’은 
“셀 수 없는 숫자” “Tens Thousands” 천천만만
을 말합니다. 천천만만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할
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
니다. 이 담대함은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
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확신과 함
께 누리는 매력이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매력(시3:5-6)수

기도하는 사람은 천천만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이 중심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
대함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기도할 때
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손보셨는지
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
람의 매력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축복하
는 여유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8절).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
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내
가 잘되고 내가 응답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
도들이 복을 받고 그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까
지도 복을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유가 있
습니다. 성도의 역경과 환난은 큰 은혜요 큰 복
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시3:7-8)목

시편 4편은 3편과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시편 
3편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받
은 은혜와 복을 말하는 “아침의 시”라고 한다면 
4편은 저녁에 하루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와 축복에 감격해 찬양하는 “저녁의 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찬양
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악기를 사용했습
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영혼의 기쁨이 더

욱 충만해서 영적으로 이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고백으로 세상에서 헛
된 일을 경영하는 사람과 경건한 성도와의 차이
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 비교하면서 그 은혜
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
한 성도들은 가정마다 경건한 자의 복을 받아 누
리며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금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시4:1-3)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건한 자
를 택하셨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복이 보장된 것
이 바로 경건입니다(딤전4:7,8). “경건한 자”는 
히브리말로 “카시드”, “총애 받는 자”(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
님께 놀라운 은총으로 택함 받고 하나님께로부
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받고 영
원토록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입

니다. 어떤 분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해서 그 시간과 과정을 대단한 것처럼 느끼거
나 자랑하려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과정을 통
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을 피부로 느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며 날마
다 감사하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지 않
습니까? 

경건한 성도의 복(시4:3-4)토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코비드(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6)

가장 중요한 장소 가정, COVID19으로 건강성 회복 기회삼아
①물리적 시간 갖기 ②자녀와 토론시간 갖기 ③매주 가정예배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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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면 서로 이해하고 정을 나

누며 사랑 하므로,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이

혼의 경지에 이르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

입니다.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쉽게 말해 가정 안에서 발생

하는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때

로는 학대, 구타 등의 말로 표현되는데, 최

근에 이르러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이 제

정되면서 ‘가정폭력’이란 말로 일반화되었

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은 구체적으로 무엇

을 말하는 것일까? 가정폭력이란? 부부나 

자녀 등 가족 내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

하는 일로, 힘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힘이 

없는 가족구성원을 통제하기위해 사용하

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인 모든 학대행

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흔히 가정폭력이라

고 말할 때는 부부간의 폭력,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는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며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도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2. 가정폭력의 유형

(1)신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은 배우자를 향하여 육체

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뺨을 때

리거나 발길로 차거나 칼이나 총으로 위협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2)언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은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

하여 말로써 상처를 주거나 자존감을 파괴

시키는 행위 입니다. 욕하기, 비난하기, 경

멸적으로 말하기 등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

을 상하게 하며 벌을 주고 통제하는 것입

니다.

(3)성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

적으로 성적행위에 응하도록 협박하는 성

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강압

적인 성행위, 비정상적인 성행위 강요, 혼

외정사, 음란물 사용, 매춘강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성적폭력은 최근 법원

으로부터 부부강간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정신

상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말

합니다. 애완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숴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고 주위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키며 차갑고 비난하

는 듯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경제적 폭력

경제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의식주문제

를 해결할 돈과 물자를 제공하지 않으므

로, 경제력 상실감을 주어서 삶의 가치와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굶주림에 의한 경제적 폭력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유치한 방법입니다.

(6)종교적 폭력

종교적 폭력은 쌍방간의 종교불일치와 

종교관의 차이로 인한 종교적 갈등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종교행위를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

의 가정폭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폭력의 유형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안

겨준다는 점 에서 가정의 큰 위기로 작용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

호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므로 먼저 위기상황에 직면한 피해

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

은 가정폭력자와 피해자에 대한 내적치유

의 과정입니다. 내적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

하심 속에 결코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정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

다. 어떠한 경우라도 가정폭력은 근절되어

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가정선교

힘없는 가족구성원 통제위해 사용하는 모든 학대행위
신체적, 언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종교적 포함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9.가정 폭력

<14면에서 계속>

한 영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

며 영성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간다. 

마지막으로 가정에 어려운 점이나 

힘든 일이 발생하면 모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 나간다. 이러한 여섯 가지

의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보고 각자 

가정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자. 

문제자녀는 없다. 오직 문제부모

만 있을 뿐! 

코로나 팬더믹은 우리 가정이 하

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는 귀

한 기회이다. 함께 얼굴을 보는 시간

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을 질적인 시

간으로 보낸다고 확언할 수 없다. 가

족이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가족애

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얼굴을 맞

대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

지 않으면 가족은 비록 같은 공간에

서 산다고 해고 가족간 친밀감은 오

히려 떨어지고 만다.  

통계에 의하면 아버지와 자녀들 

간 대화 시간이 하루 3분 이내라고 

한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소설 

미디어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

는 또 다른 이유로 자녀들과 진실한 

대화를 외면한다. 결국 아이들은 가

정에서 또다시 방치되고 있는 것이

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 코로나 

정국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아

이들의 사회적, 정신적, 영적 성숙을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물리적인 시간을 가져라. 가

족 게임나이트, 혹은 가족 특별이벤

트를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져

라. 둘째, 정신적 성숙을 위해 아이들

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보는 시간

을 갖자. 토론의 주제는 자녀들의 학

습과 관련된 것도 좋고, 현재 정치적 

이슈(대통령 선거 등)에 대한 것도 

좋다. 연구에 의하면 지능이 높은 아

이일수록 유해한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이들은 적어도 한 명 이상과 계속

적인 사회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그

들의 사회적 정서적 관계와 능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셋째, 영적 성숙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

자.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

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자. 코로

나 팬더믹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

실되게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며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

심하자. 
hlee0414@gmail.com

      

할렐루야!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곳에

서 불황을 겪고 있지만 미전도지

역 북 인도에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

선교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리며 9월 현

장 선교 보고와 기도 제목을 올립

니다.~

구제, 선제의 열매 

델리에서 부활절 때 양식 나누

어주기했던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서 35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

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나

누어 드렸습니다. 모두가 하층민

들과 불가촉천민들로 예수님만이 

희망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참으로 복됩니

다. 기도하옵기는 예수님만이 구

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였으니 이

제부터 천국을 품고 하나님의 백

성으로 어깨를 펴고 예수이름으

로 선포하며 왕처럼 나아가게 하

소서. 

수고하신 현지인 목사님의 간

절한 기도가 오토바이가 필요하

다고 합니다. 현재 5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채워져서 기동

력있게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성경 나눠주기

2억5천만이 살고 있는 U.P주

(Uttar Pradesh State)에는 인도 

29개주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데 지금 그곳에는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

골 한 지역에 저희 마라나타신학

교를 졸업한 남매가 신학을 공부

하지 못하고 사역한 아버지 목사

님을 도와 아주 활발히 사역을 하

고 있습니다. 

1천명에서 5천명까지 집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신학

교를 세워 수많은 청년들에게 말

씀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저희 마

라나타신학교는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군사로 무장하고 현장

에 들어가서 전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주님이 함께 하사 가

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고 있습니다.

성경을 나누어주고 있지만 더 

많은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만이 이들을 온전한 백성

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께 돌아오는 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

을 나눠주어 말씀으로 든든히 세

워지게 하소서. 신학교가 세워져

서 수많은 청년들이 십자가의 군

사로 양성되게 하소서.

마라나타신학교

9월에는 신학생들에게 Zoom으

로 로마서를 티칭하였고 학생들

은 5번씩 말씀을 읽고 각자 말씀

요약을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기

도하기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 읽

고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람푸르센터에서는 100명 넘게 

침례식을 하려 하였지만 추수기

로 지연되었습니다. 곧 추수가 끝

나고 기다리던 새신자들이 침례

를 받게 하소서. 성전 안 페인팅 

공사가 이쁘게 진행되게 하소서.

델리 성전건축

중단되었던 델리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

지 모은 공사금으로 행하니 나머

지 5백만원이 채워질 수 있게 기

도 부탁드립니다. 소원하옵기는 

속히 델리 마라나타 비전센터가 

완공되어 신학생들 합숙훈련으로 

수많은 델리의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목회자 리더자 집회를 하여 깨

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

라나타 사역이 인도의 수도 델리

에서 타 주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집회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북인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

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

에게 갚아 주리라"(잠19:17). 감

사감사합니다.
인도 오직주&전하라 선교사 올림

jUng55353@naver.com 

인도

선교 편지

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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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팬데믹으로 캘리포니아의 

모든 감옥은 지난 4월부터 락

다운(lock down)상태이기 때

문에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모

든 프로그램이 중단됐기 때문

에 예배, 방문사역을 할 수 없

는 상황이지요. 지금은 재소자

들도 방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

져 문서 사역과 바이블 칼리지

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더 효과

적이며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

르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

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안타까

움을 토로하는 김석기 목사. 그

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쉼 

없이 영혼구원을 위해 뛰고 있

다. 그가 지난 25년간 이어온 사

역들은 다양했다. 

오네시모의 감옥사역과 바

이블칼리지 사역 

그는 먼저 감옥사역을 들려

준다. △감옥사역에는 예배 사

역과 개인 방문사역 그리고 상

담 사역이 있다. 감옥사역은 캘

리포니아 35개의 주정부 감옥 

7개의 연방감옥 그리고 카운티

감옥(county jail)과 이민국 감

옥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 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집

중하는 사역은 한인재소자들에

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재소자

들의 가족들을 영적으로 이끌

어주고 돕는 일이다.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가 발생하여 수감된 카운티감

옥이다. 이것은 개인방문을 통

한 상담, 전도 사역으로 현재 

450여명의 한인재소자들을 섬

기고 있다.

두 번째 사역으로 △Onesi-

mus School of Theology 사역

(바이블칼리지 사역)을 꼽았다. 

감옥에 갇힌 형제, 자매들에

게 제공되는 커리큘럼이다. 철

저한 칼빈주의의 신앙을 바탕

으로 18년간 이어온 사역이다. 

세 가지의 학위(degree)를 수여

하고 있으며 현재는 80명의 영

어권 학생들과 20명의 한국어

권의 학생들이 통신으로 공부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말

씀으로 세워져 출감 후에는 본

인의 헌신에 따라 사역에 참여

하며 추방자는 선교사로 사역

을 본국에 돌아가 할 수 있다

고 한다.

또 하나는 △New Life min-

istry사역이다. 오네시모 바이

블칼리지의 학생들 중에서 특

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재소자 형제들이 형기를 마치

고 자국 등으로 추방되는 형제

들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를 자원하는 재소자들과 사명

을 나누고 도와 자국으로 돌아

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이다. 

현재는 Mexico Varacluz, 

Tijuana Tereza, San Luis, El 

Salvador, Colombia Bogota, 

Korea 등으로 나간다. 선교회

는 이들에게 교회를 건축해주

고, 영적인 지도, 교제를 통해 

사명을 진작시켜주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원주민으로 미

국 감옥에서 바이블칼리지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양육 받

은 추방된 형제들이라고 한다.

추방자를 위한 사역쉘터 및 

신학교사역, 문서사역 

 

형기를 마치고 추방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국으로 

돌아가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

람들이라고 한다. 특히 나이가 

많은 이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들을 위해 오

네시모선교회는 김포에 쉘터

를 마련해 10여년 간 추방자들

을 섬기고 있다. 공항픽업, 숙식

제공, 예배, 직장알선 등으로 그

들이 미국에서의 상처를 극복

하고 조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사역이다. 그러나 

이 사역도 현재는 코로나로 3

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상태라

고 한다. 

오네시모는 신학교사역도 감

당하고 있다. 샌 루이스(멕시

코) 지역에 있는 Cereso 감옥 

사역을 통해 출소되는 재소자

들과 샌 루이스 지역의 목회자

들을 재 양성시키는 ‘오네시모

신학교 “사역이 있다. 현재는 

교회 사역과 1년에 3회 집중 강

의를 통해 지역 목회자들을 재 

양성하고 있다. 그 지역 출소자

들의 리엔트리(Re-entry)사역

도 함께 하고 있다.

이 외에도 Prevention Min-

istry(예방사역) 사역과 문서선

교 사역을 통해 감옥에 성경 공

급, 감옥 및 교도소에 있는 도서

관에 신앙서적 공급, 2세 한인 

재소자와 입양 재소자들에게 ‘

한글배우는 교재’ 한국을 알리

는 서적공급(한국문화원 협조)

과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영어

와 스페니시로 번역한 복음지, 

간증집을 중남미 감옥에 공급

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사역 어려워...많

은 관심 필요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 오네시모선교회 역

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재소자들에

게 문서사역과 바이블칼리지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동반되는 

재정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 

일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동참

과 기도가 절실하다. 이 사역에 

마음과 뜻이 모아진다면 더 많

은 결실이 있을 것이 눈에 보이

는데 재정으로 인해 주춤거리

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그가 또 당부하는 것은 문제

를 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고 

한다.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

이 계심을 믿고 대면하라는 것. 

대면할 때 새로운 은혜가 시작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부모들이 정부, 또는 기

관들로부터 행해지는 마약방지 

세미나나 특별한 자녀들을 위

한 모임에서 배울 것을 권했다. 

또한 교회 역시 개교회 중심에

서 커뮤니티교회로, 영혼구원

의 1차적 목표와 함께 교회의 

사회참여 역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피력한다. 

이와 함께 재소자 학생들을 

(international) 입양(adopt)해

서 양육하기를 원하거나, 부모

가 없고 돌볼 가족이 없는 입양

아 재소자, 청년 재소자들에게 

편지로 교제나누기를 원하는 

교회나 개인이 있으면 언제든

지 오네시모로 연락주기를 바

란다고 덧붙였다. 

오네시모의 계획과 비전

그럼에도 오네시모선교회는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꿈꾸

며 달린다. 오네시모는 예방사

역에 더 많이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부모님들에게

는 부모교실을 통해, 자녀들은 

멘토링 사역을 통해 예방에 더 

많이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바이블칼리지 사역 역시 각 

교회의 자원봉사 협조로 더 많

은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

치고 장기수 재소자들을 감옥 

사역자로 세우기 원한다고 한

다. 출소 후 형제자매들을 세우

는  Sover Living Home 사역

을 세우는 것도 그의 비전이다. 

이처럼 많은 사역들을 감당

하고 있는 김석기 목사는 “감옥

사역 26년여를 해오면서 많은 

이민 동포들을 만나고, 가정의 

파괴를 보아왔고, 우리 자녀들

의 타락과 범죄로 인한 모든 것

이 파괴되는 시작과 과정을 보

아왔습니다. 목회적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이민자로, 한 아

버지로, 가장으로, 아메리칸 드

림을 안고 이 미국 땅에 온 동

포로, 그 실상을 보고 경험해오

고 있습니다. 피워보지도 못하

고 절망에 빠져 허덕이는 부모 

따라 이민 와서 종신형으로 수

십 년의 형을 받고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문

화의 충격과 가치관을 극복하

지 못해 파국으로 간 아버지들, 

그리고 뿔뿔이 헤어진 가족들, 

습관 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

한 신용사회에서의 적응을 하

지 못하고 경제적 파탄과 절망

을 범죄로 결과 지은 1세대들의 

아픔을 보면서 저는 한가지 결

론 밖에는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

가야 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

인지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입

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라고 결론 

맺었다. 

김석기 목사는 “여호와를 경

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이니라”(잠9:6)라는 잠언 말씀

을 들려주며 많은 이들의 동참

을 당부하며 특별히 학생들의 

학과를 도와 평가, 지도해줄 자

원봉사자(영어구사자)가 필요

함도 강조했다. 

오네시모 선교회에 관한 자세

한 것은 www.onesimusministry.

org에서 볼 수 있으며 (714)739-

91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팬더믹 시대의 선교  ... 어떻게 하고 있나?

캘리포니아 카운티감옥 450여 한인재소자 대상 예배 상담 사역
바이블칼리지, 신학교, 문서선교 등 다양...예방사역 비전도 세워

대표 김석기 목사(8) 오네시모선교회

재소자들을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바로 세운다 

빌레몬 1장 11절(“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

와 네게 유익하니라”)을 근거로 미국 감옥(Prison이나 Jails)

에 갇혀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수 복음단체

로서 1995년에 설립된 오네시모선교회(대표 김석기 목사). 이

런 설립의도에 따라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영혼

구원(눅15:7)과 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바로 세우기에 온 힘

을 다하고 있는 김석기 목사를 통해 그간의 사역과 활동을 들

어보았다.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의 밤 음악회 모습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김석기 목사


